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폴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미식축구(43%)

다. 2위 야구(17%)의 두 배 이상 인

기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미식축구 

양대 리그인 아메리칸 콘퍼런스와 

내셔널 콘퍼런스의 챔피언끼리 맞

붙는 슈퍼볼이 열리면 미국은 열광

의 도가니에 빠진다. 

특히 이번 슈퍼볼은 4년 전, 결승

에서 만난 두 팀의 리턴 매치로, 벌

써부터 티켓은 이미 매진돼 정상 가

격에 구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야 한다. 지난달 중순께 재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형성된 가

격은 2,194-29만4천 달러로 최소 3

배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경기장 

밖에서 선 채로 스크린을 보는 티켓

도 344-7백 달러로 두세 배 올랐다. 

여기에 재판매 사이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15%와 세금 등을 내면 티

켓 가격은 더 올라간다. 수백 달러

의 주차비는 별도다.

시청률 조사기구 닐슨미디어가 

추정한 미국 TV 보유 가구는 1억

1490만호. 가구당 TV 1대만을 가정

한 수치다. 지난해 슈퍼볼을 지켜본 

시청자는 1억 명을 넘었다. 미국의 

전 가구가 슈퍼볼을 시청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TV 시청률을 보

면 슈퍼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역대 미국 프로야

구 챔피언 결정전인 월드시리즈의 

최고 시청률은 2004년 보스턴 레드

삭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맞붙은 15.8%(2540만 명 시청)다. 

그러나 미식축구는 정규 시즌 ‘평균 

시청률’이 15% 안팎이다. 슈퍼볼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인디애나폴리

스 콜츠와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맞

붙은 슈퍼볼 시청률은 45%,시청자 

수는 1억650만 명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이처럼 

미식축구에 열광하는가? 이유는 미

국 사회에서 바로 ‘남성성’을 대표

하는 정체성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

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단연코 

야구였다. 특히 

야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남

성적 유대 관계

를 상징했다. 아

버지와 아들이 

공을 던지고 받

으며 대화를 나

누는 장면은 친

밀한 부자 관계

를 상징하게 되

었고, 이에 따라 

많은 미국 남성

들은 이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

대 이후 미식축구

는 급격히 성장한 

반면 야구의 인기는 서서히 줄었다. 

200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프로미식축구(NFL)를 즐기

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4%일 정도

로, NFL 중계가 있는 날이면 TV앞

에는 남자들이 진을 치고 앉을 정

도이다. 
<2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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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

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

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특별기고
최낙일 목사(복음문서선교회)

7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는가? 

3면

‘강한 남성 상징’슈퍼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크리스천 언론 “슈퍼볼 종교적 함수 및 하나님 알리는 잔치로 변형” 보도

2월 5일 1초당 13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에도 미식축구 결승전 제 

46회 슈퍼볼(Super Bowl)에 대한 미국 광고주들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

다. 최근 미국 소비 심리회복과 경기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

일 로이터에 따르면 오는 2월 5일 미국 동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통의 

라이벌 뉴욕 자이언츠와 보스턴 지역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간의 격전

으로 치러지는 이번 슈퍼볼 중계의 30초짜리 광고는 약 350만 달러에 달

한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광고단가 300만 달러보다도 상당 폭 상승한 

금액이지만 없어서 못 팔정도라는 것이 미국 현지 광고업계의 반응이다.

버드와이저, 코카콜라, 펩시, 폭스바겐, GM, 현대차, 도요타 등 대기업들

은 줄줄이 지갑을 열고 슈퍼볼 광고를 확보했다. 올해 슈퍼볼 중계사 NBC

는 광고 가격을 인상하는 ‘배짱’ 장사에도 지난해 추수감사절까지 70개의 

슈퍼볼 광고를 판매했다. 경기 부진과 높은 가격에도 여전히 슈퍼볼을 찾

는 광고주들은 줄지어 있다는 뜻이다.

준결승에서 아쉽게도 탈락했지만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팀 티보(Tim 

Tebow)가 슈퍼볼에 진출했더라면 천문학적인 광고비용과는 상관없이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복음의 핵심

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떠한 슈퍼볼 광고보다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경기하는 팀 티보 선수

창조과학
최우성 박사(창조과학선교회)

8면

인터뷰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동사)

15면

제 27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한국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시무)에서 “너는 말씀을 가

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말씀의 활

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세미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숙 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  록  금
	 목사 . 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       
	

■ 연  락  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이메일:sunny@kapcq.org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이메일: presssj@hanmail.net

	 한국등록: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 (02)490-7000, FAX.(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출발)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Mrs. 유Miss 진/ yootravel@hotmail.com

주제 :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시론

<1면에서 계속>

미국 가정에 TV가 자리 잡게 된 

시기도 1970년대부터이다.

 미식축구는 짧은 시간에 화끈한 

모습을 빠른 중계로 보여줄 수 있어 

TV 중계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지루

한 9회까지의 야구 경기보다는 브

라운관 위에서 건장한 육체가 과격

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야구보다 훨

씬 극적으로 ‘남성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였다. 야구는 날씨가 나쁘

면 경기를 미루기도 하고 중단하기

도 하지만, 미식축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수들은 빗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진흙탕에서

도 뒹굴었다. 이렇게 미식축구는 자

연스럽게 남성상의 상징이 돼버린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개척시대의 전

통을 유지하면서 육체노동에 남성

상의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

업화와 더불어 이들이 도시의 생산

시설에 투입되면서 남성의 정체성

은 위기에 직면했다. 바로 야구와 

미식축구는 그리고 프로레슬링 같

은 운동경기는 잃어가는 남성상을 

확인시키는 수단이었다. 남성상이 

가장 위태로울 때 ‘남성적 스포츠’

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남성상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

라 허구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다. 남

자답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지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식축구 역사가인 블리아드(M 

Bliard)는 미식축구의 인기 비결을 

‘필연적 과격성’(necessary rough-

ness)이라고 정곡을 찌른다. 다른 

스포트에서 과격함이나 폭력은 경

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쉽지

만 미식축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FL 팬들은 과격한 경기일수록 ‘멋

진 게임’이었다고 열광하며 환호한

다.

따라서 미식축구의 종교적 함의

를 추적해 온 조셉 프라이스(Jo-

seph Price)는 미식축구의 폭력성

을 개척 시대의 침략 행위와 연관지

어 분석한다:

“이 경기의 목적은 영토의 점령이

다. 팀은 외지인의 땅을 침공한 후 

그 곳을 끝까지 가로지르는 것으로 

점령을 완수한다. …미국인은 이 경

기를 통해 창조의 신화를 극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신

화, 즉 영토의 폭력적 침공과 점유

의 과정을 재연한다”(From Season 

To Season: Sports as American 

Religion).

다시 말해서, 미식축구에 내재된 

폭력성과 긴장은 ‘개척’시대에 벌어

진 폭력적 침략과 정복의 재현으로, 

미식축구 경기를 통해 미국인은 ‘대

리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에게는 슈퍼볼 경기

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돼버린다. 

1억650만 명이나 되는 시청자들은 

지구촌 단일중계로서는 최대의 황

금알을 낳는 광고시장이 되기 때문

이다. 이처럼 ‘보는 눈’이 많기 때문

에 슈퍼볼 광고를 둘러 싼 논란은 

항상 화제가 된다. 

실제로 제44회 슈퍼볼의 중계방

송 광고에 남성동성애자 단체가 슈

퍼볼에 광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이다. 남성동성애자 사이의 만남

을 주선하는 웹사이트인 맨크런치

닷컴(ManCrunch.com)은 당시 슈

퍼볼 주관 방송사인 CBS에 30초짜

리 광고 구매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CBS 측이 모든 광고시간이 팔렸다

고 이를 거부해 동 사이트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2007년 경기침체로 인한 

슈퍼볼 광고시장 위축으로 고전하

던 CBS는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

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 광고시

간을 팔아 슈퍼볼 사상 첫 `정치광

고’를 허용했다. 

이 단체의 광고에는 미 대학풋볼

리그의 스타인 플로리다 대 쿼터백 

팀 티보와 그의 어머니가 23년 전 

합병증에도 낙태하지 않고 티보를 

낳기로 했던 결정을 회고하면서 가

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

용이 담겼었다. 

많은 언론이나 복음주의자들은 

팀 티보의 탈락에 아쉬움을 호소

한다. 다시 말해서 덴버 브롱코스

가 슈퍼볼에 진출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팀 티보우라는 불세출의 

쿼터백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 남

성상의 상징이자 과격한 폭력과 거

친 미식축구에 신앙인으로서 어떠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티보는 미국 대학 풋볼에서 불세

출의 ‘듀얼 쿼터백‘(잘 던지고 잘 달

리는 쿼터백)이라는 평을 받고 현재

의 덴버 브롱코스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대학 2학년 때인 지난 2007년 

미 대학 풋볼 최고의 영예인 하이즈

만 트로피를 받은 티보우는 독특한 

러닝 스타일과 외형으로 ‘슈퍼맨’이

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팀의 공격을 이끌며 승리의 견

인차 역할을 해온 그에게 또 하나

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

도사’다. 그가 평생 필리핀 선교사

로 일하고 있는 부모 아래 잦은 선

교여행을 통해 필리핀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온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이뿐 아니다. 그는 지

역 감옥을 자주 방문해 죄수들을 상

대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 장애아동들

을 돕는 자선활동에도 열심을 다하

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선교적 열심과 선행

들은 동료들과 코치들도 긍정적으

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스포츠 

매체는 물론, 일반 미디어들도 앞 

다퉈 보도한 바 있다. 티보와 그의 

부모들, 그리고 주변 기독교인들은 

그의 이 같은 태도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지난 해 2008년 전미 대학

풋볼 결승전에서 그가 눈 밑에 표

시하고 나왔던 성경구절 요한복음 

3:16(John 3:16)은 유명 검색사이

트인 구글(Google)을 통해 총 9,400

만 건의 검색 횟수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러

한 그의 행보에 대해 최근 일부 언

론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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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언론 “슈퍼볼 종교적 함수 및 하나님 알리는 잔치로 변형” 보도

“하나님이 세상을...”(요3:16) 어떤 광고보다 이목집중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조금은 어색해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할아

버지께서 멋진 필체의 붓글씨로 

써서 대문에 붙여 놓으셨던 한자

로 쓰인 글들을 기억합니다. 서울

에도 한옥이 여전히 많았던 시절

에는 봄이 오는 길에 집집마다 ‘입

춘대길(立春大吉)’과 ‘건양다경(

建陽多慶)’이라는 두 문구를 대문

에 보기 좋게 붙여 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옥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양옥이 

들어서고, 대문은 철문으로 대처되면서 이런 문구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문에 붙여 놓은 거추

장스러워 보이는 종이가 없으니 깨끗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문구는 너무나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춘대길(立春大吉)이란 “입춘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는 뜻이 있습니다.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봄의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로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는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져 있습니다. 이웃들끼리 서로를 향해 축복을 빌어주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열방의 구

석구석에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원해봅니다. 

대망의 새해 2012년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벌써 한 달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의 경제파탄으로 인해 유럽공동체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불의한 독재 정치가들의 압제를 견디다 못

해 피의 복수를 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쓰나미와 후쿠시

마 원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후지산(富士山)이 폭발할 것이

라는 소식 앞에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하

늘에 14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우주 강대국으로 발돋

움을 하려고 하지만 인권탄압, 소수민족들의 피의 저항, 고도성장 

속에 숨어있는 거품이 빠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Pop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

고 있지만 높은 등록금과 실업률로 인해 정작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

주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품위 없는 행동으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경제대국인 미국도 경제한파 앞에서 거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습

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 가슴 설레는 여인의 삶에도 좋은 일

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웃음만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

해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서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회복 중에 있는 병약한 몸에도 올해의 입춘

은 더 따뜻하기를 기대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과 근심

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봄의 따뜻한 기운에 눈 녹듯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한 풀 꺾여서 가정마다, 삶의 현장

에 봄기운으로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주를 알아가는 지식이 한층 넓고 깊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기도와 사랑으로 뿌린 사역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풍년을 

맞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냥 길(吉)한 것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입춘대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

해 건양다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봄기운을 느껴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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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 인기비결은 ‘필연적 과격성’...개척시대 침략정신과 연관



1. Crawford Loritts(조지아, 

Fellowship Bible Church)

내가 13세 중반에 접어들 무렵 누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됐다. 

모태 신앙이었고 크리스천 가정에

서 자랐지만 한번도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를 누나는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된 교회

로 인도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 주일 예배시간에 나는 강

단 앞에까지 나갔고 목사님이 “아

들아 너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

느냐?’고 묻자 나는 “구원받기를 원

합니다”고 대답해 신앙의 여정이 시

작됐다. 

 

2. Steven Furtick(샬롯, Eleva-

tion Church 개척 목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사셨다. 

16살 때 나는 침례교 부흥회에 어

머니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다. 바로 

거기서 나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

를 누리고 사는가? 라는 도전을 받

게 됐다. 결국 그 현장에서 나는 하

나님께 굴복하고 오늘 날까지 하나

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부끄럽지

만 내가 구원받았던 시점 즉 16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16세 이전에 사람

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Wayne Cordeiro(호놀룰루, 

New Hope Christian Fellowship 

개척 목사)

나는 크리스천들이 모두 이상하

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

각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크리스

천들과는 접촉을 멀리했다. 그러다

가 대학에 가게 됐고 음악에 빠지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통해 역

사하셨다. 우연히 크리스천 밴드의 

복음 송가를 접하게 됐고, 음악을 

듣고 나누면서 크리스천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맘을 열었고 지금까

지 목회현장에서 음악과 예술의 도

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4. James MacDonald(시카고, 

Harvest Bible Chapel 개척 목사)

나는 내 삶을 7살 무렵에 예수 그

리스도께 드렸다. 1967년 2월에 일

어난 사건으로 주일 저녁예배가 끝

나고 나서였다. 목사님꼐서는 복음

을 선포하셨고 나는 과연 나같은 죄

인이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갈 수 있

는 자격이 있는지에 너무 두려웠다. 

집에 돌아가서도 구원에 대한 확

신이 들지 않아 울먹거리면서 부모

님께 도움을 청했다. 결국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 즉 예수님께 나를 인

도해주셨다. 십대에도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버리시지 말라고 기도했

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나

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

하다.

 

5. Mark Driscoll(시애틀, Mars 

Hill Church 개척 목사)

나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났다. 

가톨릭 신자 중 일부는 예수님을 알

지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

런데 어느 목사님의 따님이 성경을 

주었다. 그녀는 바로 아내이다. 

대학교 때 나는 철학수업을 위해 

로마서를 읽었다. 결국 죄가 바로 교

만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게 됐다. 그

때만 해도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였고, 그러한 도덕적 긍지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 깨닫

게 된 것이다. 

 

6. Jack Graham(텍사스, Pres-

tonwood Baptist Church 담임)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 

가족의 신앙은 유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살 무렵 나는 천막부흥회 

현장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하나님

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

나 역사를 의심한 적이 없다. 이 모

두가 바로 부모님이 실제로 보여주

신 신앙의 유산덕택이다.

 

7. T. D. Jakes(달라스, The Pot-

ter’s House 담임)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무척 

아프셨다. 그는 어린 시절의 영웅이

었다. 그런데 무려 6년간을 병상에

서 신음하시다가 16살 되던 해에 돌

아가셨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

감은 엄청난 좌절이었다. 그러나 육

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원한 아버지

를 찾을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왔

다. 바로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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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에서 계속>

 이들 언론들의 논지는 바로 “스

포츠는 스포츠로만, 스포츠를 통한 

기독교 전파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

은 아직 대부분 사람들에게 설득력

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

디로 아직은 ‘티보 편’이 많다는 얘

기이다. 거친 폭력과 터프함이 상징

인 미식축구 현장에서 티보는 울기

까지 했다. 즉 2009년 시즌 내내 줄

곧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플로리

다 대학과 역시 전승으로 랭킹2위에 

올라있는 알라바마 대학팀과의 경

기였다. 결과는 예측을 뒤엎고 알라

바마 대학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가 

끝나고 티보라는 선수가 운 것이다. 

이 선수가 운 것이 어째서 다음날 

톱뉴스가 되었다. 운동선수가 울다

니, 창피하지도 않은가? 라는 논조

로…. “티보우, 왜 우냐?”라고 기자

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

내가 코치에게, 동료선수들에게 좌

절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이처럼 미식축구라는 거친 필드

에서도 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티보는 게임 도중, 또는 끝나

고 난 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Tebowing한다’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는 혼자만 무릎 끓는 것이 아니라 덴

버 브롱코스의 떡대 같은 프로 풋볼 

선수들이 다 같이 경기가 끝나고 나

서 무릎 끓는 모습을 TV중계를 통

해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결론으로, 미식축구팬들은 수퍼 

볼이라는 말만 들어도 “와아-!”하

는 환호성을 지를 만큼 수퍼볼 시

즌을 좋아한다. 어느 팀이 챔피언

이 되든 상관없다. 슈퍼볼 경기 시

간만큼은 모든 미국인들이 마치 자

신들이 점령지를 찾아 나선 선수마

냥, 장면 하나하나에 그리고 과격하

고 거칠면 거칠수록 열광한다. 따라

서 경기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관중

의 함성, 터치다운을 향한 질주와 격

한 몸싸움, 그리고 뜨거운 치즈가 듬

뿍 올라간 나초칩이 2월 5일을 기다

리고 있다. 

그러나 팀 티보같은 신앙인이 내

년의 슈퍼볼을 대비하고 있다. 비록 

올해에는 터치다운을 끝내고 새파

란 잔디 구장 저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티보는 벌써부터 NFL

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이

다. 다음 슈퍼볼에는 미식축구에 문

외한일지라도 크리스천 모두가 티

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해본다.

지난 달 25일, 미국 대형교회 중 7명의 저명한 담임 목회자들이 일리

노이 오로라 하베스트 스튜디오에 모였다.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와 마

크 드리스콜 목사 주도로 이날 하루 종일 7명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신

학적 입장과 목회 방침 그리고 설교 스타일 등을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

를 통한 목회전략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획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였다. 크리

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목회자 7명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됐는가라는 간증을 보도했다(The Elephant Room: 

How 7 Pastors Came to Know Jesus).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는가? 

가정과 친구, 학교에서 예수그리스도 영접

하이라이트는 거듭남...16세 이전이 중요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

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

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

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사  고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762-0011

한국서적		  (718)762-1200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죠이기독백화점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커네티컷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탬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조지아	 아틀란타 말씀사	 (678)957-1021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새한교회	 (215)402-992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시카고	 시카고 기독교복음방송	(847)583-019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대형교회 담임목회자 7명이 모인 ‘디 엘레판트 모임’ 보도



푸/ 른/ 초/ 장 

정필도 목사
(수영로교회 원로)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

정은 아내와 아들 일곱에 딸 셋 10

남매가 있었고 자녀 중에서 속 썩

이는 자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물질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은 큰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신앙생활에는 게으

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

지 않았습니다. 

욥기 1:8에 보면 욥처럼 정직하

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은 욥 외에 없다고 인정해주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땅의 축복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

의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면서 사는 신앙의 복까지 모두 받

은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

입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축복받은 상

태로 있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도 고난을 주

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재산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뿐 아니

라 10남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를 한순간에 잃었습

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

건입니까?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할 텐

데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

니하니라”(욥1:20-22)라고 했습

니다. 

이 세상 나올 때 알몸으로 왔으

니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누린 것인데 

다시 거둬 가신 것뿐이라는 것입니

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욥

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

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습니

다.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서 가렵고 괴로워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었습니다. 욥의 몸은 만신창이

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

을 떠나갔습니다. 

욥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을 다 받은 것입니다. 명예, 권세, 

건강, 가족, 친구, 모든 것을 다 잃

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보다도 

그에게 더 큰 고통이 된 것은 왜 이

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을 

알기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만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시지 않으

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19-21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당한 

고난이요.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받

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

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해 죄 때

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하면 됩

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

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것입니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

든 죄를 대속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

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

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고

난입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

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바로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1. 그러나 욥에게는 이렇게 큰 

시험이 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23:10 말씀이 그 믿음을 보여

줍니다. 욥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

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

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사랑하는 하나

님, 그동안 축복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신

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

입니다. 

2.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는 뜻이 일정하

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

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고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대

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 욥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

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당하

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

는 것인데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

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는 것입니

다. 아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지

금은 괴롭지만 이것이 축복이 된다

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

분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42:5-6). 신앙의 수준이 달라졌

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말씀을 듣

고 아멘하며 따라가는 신앙이었다

면 이제는 직접 주를 내 눈으로 뵈

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

은 사람,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입

니다. 영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갑절의 재산과 10남매의 자

녀를 주셔서 크게 축복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가

장 좋은 길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

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것입

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위

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

랍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

이 많아진 후에 깨달은 것을 기록

한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

서 1:2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

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

되도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

게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더니 그

게 좋고 복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것

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2:11). 헛된 짓만 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

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기 때문이로다(전2:17)’라고 모

든 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될 뿐

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

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

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시

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축복

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축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는 선언한다. 이 듣는다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듣

는 일, 들음 중에 가장 바르게 듣

는 태도를 경청이라고 한다. 누가 

나에게 말하든 지금 내가 꼭 들어

야 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듣는 것 

그것을 경청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데 익숙하다. 듣기

보다 말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

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

다 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기

도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

기보다 내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

이 하면 할수록 많이 이루어질 줄 

아는 것처럼 자꾸만 말을 많이 한

다. 그러나 기도는 듣는 것이다. 신

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잘 듣는

데 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얼마

나 많이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

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

을 내가 얼마나 잘 듣는가가 중요

한다.

사람들의 인생이 잘못될 때, 우

리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말

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 그 말씀대로 자기를 바꾸고 변

화시켜서 복을 받아 다 복된 인생

을 살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

리 인생을 수리해주신다. 우리 하

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공격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존

심이나 건드려 상처를 주려는 의

도는 더더욱 없다. 내 자식 잘되기

를 원하시는 마음뿐인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좋

은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려고 주시

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들을 

때 “오늘 분명히 나를 잘되게 하시

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리라 그

러니 어찌하든 그 말씀 듣고 그 말

씀대로 순종해서 잘못된 내 인생

을 수리하리라!”는 단호한 마음가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 예수

님을 배신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

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인가? 가룟 유다

는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

씀을 여러모로 하셨을 때 경청하

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

고 말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

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래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

다. 그래서 회개하고 변하여 축복

받아 끝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

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한 말이 있더라도 분노

하지 않기를 바란다. 누가 그 말씀

을 전하든지 내가 꼭 들어야 할 나

를 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 따라 나를 고치겠다

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더 좋

게 변화시켜 축복받는 인생이 되

기를 바란다.

경청하는 원칙가운데 가장 중요

한 것은 말하는 상대방을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다. 아무리 거슬리는 말이라 할

지라도 그도 소중한 인격이다. 밀

어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그 인격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해도 그 속에 들을 

것이 많이 있다. 모자라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 속에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던

지 그 인격을 존중하고 경청하면 

많은 것을 얻고 배울 것이다. 결코 

말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무시

하고 밀어내지 말고 겸손하게 경

청해서 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자! 

우리 인생은 경청만 해도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 뿐 아니

라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라. 자꾸 배우려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이게 입은 하나를 

주셨는데 귀는 둘이나 주신 것이

다. 평생 말씀을 통해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경청의 은

혜,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열어주

신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란다. 주

시는 말씀을 내 인생을 수리해주

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

로 자신을 고쳐 수리해나가시기를 

바란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을 들

을 때마다 나를 바꾸겠다고 결심

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傾 聽)

경청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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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지난 주간에 LA 다운타운에 있

는 Nokia극장에 갔었습니다. 한국

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

램을 통해 아주 유명해진 가수의 공

연이 있었는데 초대를 받아 참석하

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

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연의 기획

이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

다. 7,000석이 넘는 대형 극장을 가

득 메웠는데 둘러보니 10대부터 60

대 이후까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

한 세대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한

인사회에 여러 가지 행사나 집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모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한 자

리에 모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언어가 더 중요하

다는 말입니다. 서로 말은 잘 안 통

해도 문화의 동질성 즉 함께 느끼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문화라는 매

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60세가 넘으셨는

데도 청년들과 팔씨름도 하고 함께 

스키도 타고 함께 테니스도 합니다.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자

랑스럽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

다. 목사님과 청년들이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아름다운 관계

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Teaching Method(교육방법)는 사

제동행(師弟同行)에 있다고 교육학

자들은 말합니다. 즉 교사와 학생 사

이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진정

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의 사례를 보면 중고등

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선생

님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

이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

는데 이와 같은 교육의 실패는 바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형성이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

제가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소통하려면 문화적 동질감을 가져

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

우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의 문화

에 동화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격을 

두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함께 살면

서 삶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가르치

셨습니다. 사제동행의 진정한 롤 모

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회교육 

Teaching Method 계발에 대한 주

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

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는 대

체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

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 과정

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기 때문

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정하

기 원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차세대에 대한 글

들을 모아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맞불을 놓아라’입

니다. 맞불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그 의미를 설명한다면 오늘날 문화

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우

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오늘날 문

화를 ‘포스트모던 문화’라고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철학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대철

학에서 추구했던 과학과 인간주체 

그리고 이성적 사고에 대하여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주체의 분열과 이

성 보다는 감성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

트모던의 특징은 대중문화의 파편

화와 감각성 위주의 삶으로 나타나

게 되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포스

트모던이즘이 Individualism(극단

적 개인주의)과 Pluralism(다원주

의)로 발전하며 종래는 뉴에이지운

동(New Age Movement)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 의

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포스트모더

니즘은 모든 세대와 계층과 문화를 

분열시켜 소통을 방해하고 극단적

인 개인주의로 관계형성을 방해하

며 특히 종교적 다원주의로 유도하

여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범신론

적인 사상으로 몰아갑니다. 

더 나아가 뉴에이지운동과 결합

하게 되는데 뉴에이지에서 추구하

는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는 경지까지 계획적으로 이끌어가

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을 교회 지도자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틴에이저가 

된 자녀들은 이미 사춘기와 반항기

를 접하고 있어 부모나 선생님이 어

떤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대체로 받

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받으

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

불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

다. 그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지

금 타오르고 있는 포스트모던 문화

를 접한 청소년들에게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것보다는 건너 뛰어 아직 

포스트모던 문화를 접하지 않은 유

치부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6

세-12세)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한 아

이들이 몇 년 후면 중학생 또는 고

등학생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속적

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세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양육 받아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

가게 되면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

게 됩니다. 이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맞불을 놓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쏟으면 얼마 가

지 않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선교단

체나 더러는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

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함에 있어 

특수한 아이들을 선발하여 그들만

을 훈련시키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

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들

에 의해 나머지 아이들을 추종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이념이나 교육철학적인 면에

서 볼 때,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은 보편성이 결여되어서

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또

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특별한 사람, 잘 난 사

람,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해 있는 것

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계층에게

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

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복

음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

다. 교회교육에 있어 보편성, 기회

균등, 평등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

이 보다 더 전문화가 되어야 하며 

Teaching Method의 계발과 Cur-

riculum Setup이 시급하고도 중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교육 교육과정이나 교재

가 없었다는 말인가? 있기는 있었

지요. 그러나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

로 선생님 혼자 읽고 말하고 설명하

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학습 자료가 학습을 풍성하

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는 수업은 죽은 수업입니다. 그런

데 그 자료가 학습자, 학생들의 문화

에 적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

를 유발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며 

집중력을 증대 시키는 학습 자료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신학적

으로 교육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전

문가들의 식견에 의해 학습자들의 

나이와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인

지능력과 세계관에 따라 제작되어

야 합니다. 각 학년별로 일 년만 모

으면 전 학년의 커리큘럼과 학습자

료가 일차적으로 셋업(Setup)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습자료가 구비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문

화적 환경과 구체적으로 문화적 접

근 방법에 의한 Teaching Method 

계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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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나성에는 오래전부터 책방이나 마켓에 내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용 베리칩에 대한 책자나 CD가 나돌면서 그것이 계

13장의 666표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믿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

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성에서 김영희 전도사

A: 베리칩(veri-chip)은 미국 정부에서 출자한 ADS사가 개발한 

생체칩으로 이 칩은 쌀알만 한 캡슐에 넣어서 인체에 삽입합니다. 이 

칩의 구성은 128개의 유전자 코드/축전지/래디오 코일 안테나로 구

성되어 있고 개인 정보저장, 위치추적, 유전자 코드인식들의 기능이 

있고 크기는 11mm, 두께2mm로서 피부 속에 내장시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을 의료용으로 사람의 몸에 시술하는데 그 시간은 10초

로서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목회자들

도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다

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베리칩이 666표이므로 이 칩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유황

불이 붙는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성경신학적 구원론으

로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

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Sola Fide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요3;16, 엡2:8). 그리고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구원이 상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

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10:28,29) 그러므로 Cal Sanderson박사나 어떤 인간이 만든 제품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생을 빼앗거나 무력화 시킨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롬8:35-39).     

2. 성경을 바로 잘 해석해야 한다. 마귀를 경배 후에 표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이 등장하는데 짐승 즉 적 그리스도는 세상권력

을 통해 교회를 핍박 박해하고 어린양과 비슷하게 흉내 내는 새끼양 

즉 거짓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교회를 비진리로 미혹하는

데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숭배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계13:12).

그러나 계14:9-10절을 잘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주를 마시리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가 먼저입니다. 

사탄을 경배 후에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표라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독재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우상숭배

와 같은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일 

수도 있습니다. 

<13면으로 계속>

베리칩, 단순 의료용인지 666표인지 구분해야

교회교육에도 학생 문화에 적중하는 풍부한 학습자료 필수

교재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신학적 교육적으로 분석돼야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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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필레, 주일 문 닫고 맥도날드보다 많은 매출 올려 
 

치킨을 판매하는 패스

트푸드 ‘칙필레’(Chick-

Fill-A)의 2010년 패스

트푸드 업계의 거인인 ‘

맥도날드’를 제치고 한 

점포 당 가장 많은 매출

액을 올렸다. 칙필레 한 점포 당 1년 매출액 평균이 270

만 달러일 때 맥도날드는 240만 달러에 머물렀다.

39개주와 워싱턴 DC에 1,547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전국 단위의 칙필레는 지난해까지 43년 동안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해 총매출은 34억 달러였다. 미

국이 경제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부터 지

금까지도 매출은 증가했고 신규 점포가 계속 늘고 있

다. 2010년 맥도날드가 전국적으로 47개의 신규점포

를 늘릴 때 칙필레는 57개를 확대했다.

이런 성장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칙필레가 주일

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점 연 매출액의 약 14%가 주일 장사에서 나온다는 통

계를 볼 때 칙필레가 주일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주일

에도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 점포 당 매출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칙필레는 설립 당시인 1946년부터 주일에는 문을 닫

고 있다. 창업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시 

회장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

정이라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칙필

레는 미국에서 주일마다 문을 닫는 유일한 전국 규모

의 패스트푸드점이다.

칙필레는 자신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ABC 방송은 2009년 성경의 십계명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당시 방송에서 칙필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여주

는 좋은 예로 소개됐다. 창업자인 트루엣 케시는 2010

년 42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

운 시기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가입교단 교회 5년새 6183개 증
가

지난 5년 동안 한국기

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에 가입한 교단의 교회 

수가 6000개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총이 최근 발간한 제23회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기총 가입 69개 교단의 교회 수는 5만5617

교회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한기총 가입 62개 교단

의 교회 수 4만 9434곳보다 6183곳이 늘어난 수치다. 

총회 대의원 수는 292명에서 350명으로 58명 늘었

고, 실행위원 수는 110명에서 128명으로 18명 증가했

다. 교단 분담금은 5억 660만원에서 5억 9057만으로 

8397만원이 증액됐다. 

교단별로는 예장 통합 교회가 2007년 7158곳에서 

2012년 8162곳으로 1004곳이 늘었다. 예장 합동 교

회는 1만717곳에서 1만1353곳으로 636곳 증가했다. 

또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545곳에서 2854곳으로 309

곳 늘었고 예장 고신은 1664곳에서 1694곳으로 30곳 

늘어, 소폭 증가세에 그쳤다. 예장 대신은 2055곳에서 

2196곳으로 141곳 증가했다. 예장 합신은 778곳에서 

877곳으로 99곳 늘었다. 눈길을 끈 기독교대한하나님

의성회는 2093곳에서 기하성 총회 1501곳, 기하성(통

합) 787곳, 기하성(여의도순복음) 1766곳으로 나뉘었

지만, 총 교회 숫자는 4954곳으로 2861곳이나 크게 증

가했다. 

반면, 교회 수가 줄어든 교단도 있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3797곳에서 2907곳으로 890곳이나 줄어

들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1623곳에서 1020곳으

로 603곳이 감소했다.

             
기독교침례교 교단 최초교회 법원 경매위기 

[미션라이프]기독교한국침례회의 모태라 할 수 있

는 충남 논산 강경침례교회가 법원 경매에 넘어갈 위

기에 놓였다. 교회는 1889년 12월 내한한 캐나다 말콤 

펜윅 선교사가 세운 남한 최초의 침례교회다. 펜윅 선

교사는 1906년 강경침례교회를 

중심으로 31개 교회를 모아 ‘대

한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단

을 설립했다. 말 그대로 교단의 ‘

심장’인 셈이다.

이 교회는 침례교단 선교역

사 기념교회로 지난 2007년 총

회 주관으로 기공예배를 드렸으

며, 2010년 봉헌됐다. 그러나 건

축과정에서 수협에 빌린 14억7500만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수협으로부터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수협 관계자는 “수개월간 이자

가 연체됐기 때문에 당장에 4000여만 원이 입금돼야 

경매실행이 중지되는데, 15일 정도 기다려본 다음에도 

연체이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교단에선 배재인 총회장 명의로 

‘부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뜻있는 독지가와 교회가 나

타나 이단에 강경침례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상태다. 배 총회장은 “기침이 

개교회주의다 보니 강경침례교회의 문제해결이 어려

운 게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인들은 교단이 적극 개입해 줘야한다

는 입장이다. 남주희(77) 강경침례교회 장로는 “37년 

된 교회 건물이 비좁은데다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바

닥에 고일 정도로 낡았었다”면서 “총회에서 교회를 지

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걸 믿고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장로는 “매달 700만원이 넘는 

이자와 공사비 때문에 성도 5명은 개인담보 대출 등으

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 “결국 총회가 약속대로 부채

문제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주,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 

메릴랜드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도 주의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이 상정됐다가 하원 표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었는데, 올해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거 용어 개정을 실

시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

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강력히 지지

하는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24일 종교

지도자들과 동성커플 및 동성애 지지자들을 초청해 조

찬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종교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지지 

모임에서 오말리 주지사는 “어제 주의회에 종교 자유

와 보호 차원에서 개정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몰몬교 대선후보 가능한가

1890년 대법원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서를 폐지 당

하고 재산압류를 골자로 하는 연방정부 정책들의 합법

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의교회

(몰몬교회)가 최근에는 

대선 경선 후보를 냈다. 

몰몬교도인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대

선후보로 출마해 미국 대

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미

국 정부가 말살하려고 했

던 종교단체의 사람이 대

통령까지 당선이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롬니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올 11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몰몬교에 호감 혹은 반감을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케이아메리칸포스

트가 최근 보도했다. 동 지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몰몬

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1백

25년 전에는 감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생각하지

도 못했을 흑인 현직 대통령과 똑같이, 생각할 수조차 

할 수 없었을 몰몬교 출신의 정치인이 지금 대통령직

에 도전한다는 상징적인 변화 앞에서 미국사람들은 흥

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890년 대법원은 또 연방정부의 몰몬 종교에 관한 

포괄적이며 집단적인 처벌은 몰몬교회에 속한 교인들

의 일부다처주의가 “야만적”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

을 내렸다. 
<7면으로 계속>

중부 타이

족이나 샴족

(Siamese)은 

태국 땅에서 

비옥한 지역

에 속하는 중

부 평원지대

에 살고 있다. 

수도인 방콕

을 포함하는 이 지역에는 차오프라

야(Chao Phraya)강이 흐른다. 태국 

인구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중

부 타이족 사람들은 자신들을 콘 타

이(Khon Thai)라고 부르며, 이는 “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타이족이 중국의 양쯔

끼앙(Yangtzekiang) 북부에 거주

했는데, 중국인들의 혹독한 압력으

로 점차 남쪽으로 이주하게 됐다. 

타이족은 많은 종족과 문화들을 정

복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다 결

국 10세기 경에 태국의 중부지방에 

정착하게 된다. 태국은 1932년 서

구화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됐던 무

혈혁명으로 민주적 입헌군주국가

로 새로 태어나게 됐으나 이후 정

권 내의 숱한 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고전했다. 오늘날 태국의 불교는 태

국 사회의 중심이며 태국인들을 통

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통제 기능까지 갖고 있다. 중부 

타이족은 태국의 공용어 타이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중부 타이족은 매우 친절하며, 예

의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한

다. 자녀들에게 연장자를 존중하고 

또한 독립심과 자기의지의 힘을 가

지도록 교육한다. 중부 타이족이 자

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신체적인 벌

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중부 타이족 사회에서 연장자는 

매우 존경받는다. 나이에 이어 직

업, 부, 주거지와 주거의 형태에 따

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 시골의 

농부들은 기술공, 상인, 시 공무원

들보다 낮은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

며, 성직자들은 구별되는 집단을 형

성한다. 가족은 타이 사회의 핵심이

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

까운 친족들이 함께 생활하며 농사

도 함께 짓는다. 새로 결혼한 신혼

부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신부의 가족과 함

께 생활할 수 있다. 

중부 타이족에서는 성별에 따른 

노동의 구별은 거의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 쟁기질을 하고 땅을 갈며 

고기잡이를 하고 아기를 돌보고 또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한다. 중부 

타이족의 주요 작물은 쌀이며, 쌀은 

안정적인 식량이기도 하면서 돈벌

이의 수단이기도 하다. 

부유한 타이족 사람들은 나무로 

짜여진 집에서 사는데, 지면에서 일

정 높이를 띄워서 바닥이 두꺼운 판

자로 된 집에 딱딱한 나무나 마호가

니로 틀을 만들어 거기다 나무 타일

로 된 지붕을 덮는다. 가난한 사람

들은 짚으로 지붕을 덮고 진흙바닥

을 한 대나무 집에서 생활한다. 도

시의 가옥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

하다. 예컨대, 여러 층의 시멘트 가

옥, 주거공간이 가게와 붙어있거나 

가게 위에 있는 가옥, 연립주택, 아

파트 단지, 나무집 등이다. 절과 학

교는 마을에서 눈에 금방 띄는 모습

을 가지고 있다. 가옥과 여러 다른 

건물들을 연결하는 강은 오염되어 

있으며 이 위로 수상택시가 사람들

과 화물을 나른다. 

신앙 

테라바다(Theravada) 불교는 기

원전 329년에 태국에 전해졌다. 대

부분의 타이인들이 부처의 독실한 

추종자들이고, 고통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며 공적을 쌓음으로써 “열

반”, 즉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자 한

다. 이들은 승려와 절에 공양하고, 

불교행사에 참여함으로 공적을 쌓

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전통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불교

를 공부하기 위하여 석달씩 불교 수

도원에 들어간다. 또한 타이인들은 

불교와 토속적 정령숭배를 혼합한 

의식들을 행하며, 영혼들과 사물들

을 숭배함으로 자신들의 삶에 도움

을 얻고자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태국은 공중보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다. 간염이 만연하고 농촌지

역에서는 말라리아도 많다. 도시지

역에서는 HIV(AIDS 바이러스) 감

염이 많다. 매춘은 해결이 절실한 

사회적 문제다. 대부분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인 2만에서 5만 명의 매

춘부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

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도록 강

요당한다. 여성들에게는 교육과 고

용기회가 제한적이며, 많은 여성들

과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많은 선교단체가 중

부 타이족을 위해 사역하고는 있으

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성경, 

영화 “예수”, 기독교 방송 모두 타이

어로 제공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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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는 권징법이 있다. 곧, 교인이 

범죄 하면(주일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등등) 권징 법으

로 치리한다(치리: 수찬정지. 정직. 면

직. 근신. 출교). 오늘의 교회는 범죄 하

는 일이 많으나 권징하는 교회가 없다. 

권징 받은 교인도 없다. 이것이 교회 타

락이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세속화(世俗

化) 되어 거룩이 없으므로 진리가 떠난 

교회로서 겉모양도 사납다.

목사가 범죄 하면 노회나 총회가 권징

을 해야 한다. 그러나 권징 하는 총회도 

없고 노회도 없다. 목사가 7계를 범해도 

타 교회로 옮겨가면 그뿐이고 노회에서 

권징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북한과 왕래가 잦아지면서 교계에서 

목사들이 선한 목적으로 선교차원에 어

린이들을 위한 우유공장, 빵 공장을 설

립 하려고 많이들 북한에 갔다 왔다. 북

한에 가면 일단 모란봉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동상’ 에게 참배해야 한다고 한

다. 호텔에 들어가면 한밤중에는 미인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화 되어있다. 북

한에서는 그것을 몰래 카메라에 담는다

고 한다.

이 일은 교회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

고 불신자들도 널리 잘 알고 있는 일이

다. 필자는 이 같은 이야기를 테니스 운

동하러 갔다가 그들에게서 반문을 받고 

얼굴이 뜨거워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창

피해서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뺀 일이 있

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상에 절을 하고 불순

한 행동을 하고 돌아온 목사님들 중 권

징 받은 목사가 하나도 없다. 권징한 노

회도 없다. 총회도 없다. 권징이 없으면 

참 교회를 상실한다. 권징이 없으면 더 

타락한다. 권징이 없으면 더 많은 죄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권징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다. 

평신도도 범죄 해서는 안 되는 계명을 

장로가 범했는데도 권징이 없으면 무엇

으로 교회를 깨끗케 할 것인가? 방안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냄새가 나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그가 섭섭할까봐..., 치리하면 딴 교회

로 갈까봐..., 교인들에게 망신 할까 염려

스러워서 놓아두는 것은 교회를 더 어지

럽게 하는 처사이다. 죄를 범한 장로를 

망하게 하는 책임을 그 교회 목사가 져

야한다. 그리고 권징을 안하면 그 죄가 

누룩과 같이 교인들에게도 만연되어 나

간다.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해 나간다. 이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

은 그 교회를 떠나간다. 

권징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이다. 옛날 교회

는 권징을 많이 했다. 권징 한다고 해서 

교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교회가 깨끗해

져서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참 교회로서 

거룩함이 나타난다.  

이기선 목사님이 어느 날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이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서더란 것이다. “어머니 어디 가

세요?” 묻고 어머님의 반응을 보니 ‘집사

람과 싸우셨구나!’ 느껴졌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다음 주

일, 이기선 목사님은 사모님이신 아내를 

‘부모공경’ 안한 죄를 지적하고(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치리했다. 이 일은 

유명한 이야기다. 

작은 일에 진리를 세워나간 이기선 목

사님….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

로 8년간 옥살이 하고 해방되어 출옥하

였다. 그리고 그 후에 북의 공산당들에

게 순교의 죽음으로 진리를 더욱 빛냈

다.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 목사님들

은 권징을 합니까? 안 한다면 교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 장로를 매우 칭

찬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 칭찬 받

은 장로에 대하여 ‘담배 피는 장로’로 알

고 말해주더라는 것이다. 남 몰래 담배 

피는 것을 본 교회 목사가 알 리가 없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성령

의 역사가 있는 설교가 10분의 1이라도 

있었다면 몰래 피우는 담배를 끊지 않았

을까? 또,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자진해서 

근신하고 목사에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목사의 책임이

다. 능력 있는 목사의 설교자가 아쉽다.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는 바리새인이 되

어서는 안 된다. “물욕 정욕 사욕 빈이면, 

진리 지혜 능력 부”니...” 목회하는 목사

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

하게 살아야한다.

결론

큰 교회를 만들려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수단을 부

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꺼꾸러져서  엎

드려 눈물 흘리는 목사가 아쉽다.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교인을 가르

치는 목회자가 되라. 참 교회를 세워나

가는 일은 목사에게 달렸다. 목회자에

게 전적책임이 있다. 교회타락은 목사

의 책임이지 교인의 책임이 아니다. 목

사가 타락하면 교인도 타락한다. 고 박

윤선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함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                                          <끝>

<6면에서 계속>

존립의 위험에 직면한 몰몬교회는 대

법원의 판결들을 계기로 일부다처제를 

포기했고 1896년 몰몬교 탄생의 본거지

였던 유타 주는 미국의 합법적인 주로 승

인을 받았다.

몰몬교는 개신교의 가르침이 통념으로 

되어있던 19세기 미국의 모든 전통과 규

칙들을 깨뜨렸다. 그들은 몰몬교 창립자

인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그의 “몰몬

책”을 개신교의 성경처럼 신성시하고 있

다. 그들은 몰몬교의 모든 남자가 여러 아

내를 취하는 것(일부다처제)을 종교적 의

무라고 공언했다. 유타 지역에서 유행된 

이 일부다처제는 캔사스 주에서 처음 노

예제를 시도할 때에 제기된 것과 비슷한 

총체적인 헌법적 위기를 야기시켰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캔사스 

주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제도를 다른 지

역으로 확장하기에 혈안이라고 본 것처

럼 일부다처제를 반대했던 미국인들 역

시 이를 옹호했던 몰몬교단을 여성의 노

예화와 더 나아가 미국 내 신권 정치 확

대의 시작으로 보았다.

1856년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채택

된 강령선언문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야

만적 유물인 일부다처제와 노예제도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음 해 민주당 출

신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뷰케년은 유타

에 있는 몰몬교단 민병대들과 대치하기 

위하여 연방군을 파견하기까지 했다.

1862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중

혼을 금지하는 첫 번째 연방법에 서명했

다.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몰몬교도들

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1879년에 헌법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

는 어떤 종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다처제의 불법성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몰몬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이어졌고 그들의 투표권과 배심

원 자격은 박탈되었으며 결국 당시 소수

의 몰몬 신도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던 복

수 결혼제도의 종식은 시작됐다. 일부다

처제도가 없어지면 조만간 쇠퇴할 것이

라고 보았던 안티 몰몬교의 예측과는 달

리 몰몬교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속

적인 성장을 계속해 2008년에는 3백10

만명의 어른 교인을 갖은 종교단체로 급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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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교회(眞正한 敎會)를 세워 나가자” (하)

최 낙 일 목사

(복음문서선교교회, LA동부장로교회 협동목사)

특별기고

요즘 교회는 범죄는 많으나 권징 없어 타락

목회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교인 가르쳐야

(마16:15-18, 요21:15-16)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

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12). 하나

님께서 세 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다

고 말씀하신 것은 땅에 풀(grass)

과 씨를 맺는 채소(herb)들과 씨가 

들어 있는 과일나무들이었다. 그런

데 왜 이런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창세기 1장을 통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여섯 번나온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

고 창조 세계 전체가 완벽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여섯 

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모

두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

니라 자기 형상을 위하여 가장 적

당한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

셨던 것도 창조된 “씨 맺는 모든 채

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들을 사람의 음식으로 주실 것이었

는데(창1:29) 정말로 맛있고 영양

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을 것

이다.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쓸 사

람(시8:5)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

께서 보셨어도 부족함이 없었을 정

도로 좋았다.

여기서 씨 맺는 모든 채소(herb)

라 함은 씨를 맺는 모든 식물들을 

말하고 있어 채소뿐 아니라 벼나 

보리 그리고 옥수수나 밀 등 곡식

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 채

소들과 과일들은 정말로 맛이 있었

을 것이고 영양분도 풍부하였을 것

이다. 지금도 채소와 과일들은 사

람들이 즐겨 먹는 중요한 식품들이

다. 최근에는 육식을 많이 하는 사

람들이 건강문제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채소와 과일이 역시 

좋았다는 생각을 해본다(창조 셋

째 날 창조된 풀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로 주셨다. 동물들은 

이 풀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

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과일은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 그

리고 비타민들이 풍부하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이 사과일 것이다. 사과는 어렸을 

적 아무 것도 먹지 못할 만큼 아팠

을 때도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

던 기억이 있다. 이 사과는 효능뿐 

아니라 맛도 좋아 계속 먹어도 먹

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배, 복숭

아, 살구, 포도, 자몽, 무화과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과일 나

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양 

채소와 곡식들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란 무엇일까? 간단하

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상에서 출현한 모든 생명체

를 말한다.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개 종류의 예를 들면 방주

에서 나온 한 쌍의 개 종류에서 각

종 늑대들, 자칼, 카요티, 딩고, 그

리고 450가지의 순종 개들이 한 종

류다. 실제로 이들은 특별한 상황

에서 서로 교배가 된다. 한 조상에

게서 나와 같은 유전자 조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 셋째 날 출현한 각종 풀들

과, 채소와 과일나무들도 종류대

로 창조되었다. 오렌지, 자몽, 레몬, 

탠저린, 귤, 탱자가 과일나무에서 

한 종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는 이 과일나무들의 조상을 만드셨

는데 사람들의 도움이나 환경에 적

응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된 것

이다. 이 과정을 변이(variation)이

라고 부른다.

 변이는 생물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인데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는 변

화가 아니라 같은 구조 안에서 모

습이 다양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꽃 색깔이 바뀌거나 잎이나 

열매의 크기가 바뀌는 등의 변화

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유전정보

가 재조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은 유전정보를 잃어버렸을 경

우 즉 돌연변이의 결과로 그 변화

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진화란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는 경우로 없

던 유전정보가 새로 생겨나야 하며 

그 결과로 생명체가 변하는 현상인

데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단 한 건

도 보고된 적이 없다. 진화란 진화

론자들의 소원일 뿐 증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우리가 믿음장이라

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진

화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

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보이는 것(what is seen)은 

나타난 것(what was visible)이 진

화과정을 통해 변해서 된 것이 아

니라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피

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

으라는 말이다. 복숭아꽃이 사과 

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복숭아나무

가 사과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반

대로 사과나무가 복숭아나무로 변

한 것도 아니다. 복숭아 종류는 처

음부터 복숭아 종류로, 사과 종류

는 처음부터 사과 종류로 창조되었

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크리스천

들이 중요시하는 구원과 별 관련

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물건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믿음을 맨 처음

에 기록하고 있을까? 많은 크리스

천들은 진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진화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진화

는 창조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힘이

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진화를 믿으면, 죄와 죽음이 상

관없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

지 않더라도, 창조자 하나님 이외

의 다른 신 즉 ‘진화’라는 신을 믿

는 셈이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을 두는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

의 제 1계명(출20:3)을 범하고 있

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

문에 예배도 많이 참석했고 교회 

행사들에도 많이 참석해 보았다. 

교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의레 

따라 나오는 것이 다과나 식사다. 

먹기 전에 기도를 할 때면 음식을 

대접한 사람을 축복하고, 준비한 

사람을 축복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

께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포괄적이

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는지 잘 드러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

신 식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들

을 앞에 놓고 자기 형상들을 위해 

그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좋

아하셨던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

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 날처럼 기뻐하시지 않을

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다.
<다음호에 계속>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73. 처음이 좋았다(4)-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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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란 없던 유전정보가 새로 생겨 생명체가 변하는 현상

같은 구조 안에서 모습이 다양하게 되는 변이와 달라

채소와 과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기쁨이다.

고난은 주님에 대한 신뢰도를 재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말라. 나는 네 하나

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같은 너 야곱

아 너희 이스라엘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사41:10, 14, 49:13).

 

아무리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해도 이는 믿음의 시련일 뿐입니다. 하

나님은  결코 죽이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을 만큼 

무섭게 인생의 폭풍을 맞아도 쉽사리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소

원 사랑을 놓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

차피 누구나빈 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

가지 모양새의 탐욕들을 놓지 않고 움켜쥐려 발버둥을 치는 어리석

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으로 지옥 불에 들어가느니, 붙잡혀있

는 탐욕을 가차 없이 치시는 고통을 통해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생에

서 다 놓아버리는 연습 많이 많이 하고 자유케 해주시려는 주님의 깊

으신 뜻이 아니런지요? 

믿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마음에 깊은 곳에 누구를 그리

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 대상을 드러내는 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

다. 초죽음의 훈련을 통해 차차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

르며 기다리다보면 혼자 내동댕이쳐 버림 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거

친 폭풍우 가운데서라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가운데 감사

의 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평안히 모든 세상 짐

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하다보면 관계된 모든 일들을 멋지게 교

통정리 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까이 체험하는 날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없이 완전히 기진하여 포기상태에서 기적의 

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이미 써 보고 완전 파산한 상태이기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한마디

의 토를 달수도 없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전심을 다해 인정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바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임

을 깨닫습니다. 힘이 닿는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밀어내도 참아주시

고 바라볼 때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정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우리는 기막히게 복 받은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주는 복은 마다하고 

언제나 물이 나오지 않을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는 이런 못난 것들을 

어찌 그리도 무궁히 사랑하시어 기다려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

는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인자는 크고 커서 온 땅에 스며있네요. 시도 때도 없

이 주님의 이름만 불러대도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네 곁에 있

으니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라고 모든 상처 다 닦아내시고 눈물을 닦

아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며 달래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제 

탓인 것을 하나님의 탓 인양 투정해도 “오냐 오냐” 그저 다 받아주시

는 너그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무궁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기

뻐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즐거이 기뻐 누립

니다! 감격 감격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2011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대

표 한기형 감독)는 약 120개 단체

와 교회, 개인후원자 등이 참여해 총 

150개의 나눔 사회봉사단체와 교회

에 총 10,350포를 나누었다고 발표

했다.

26일 오전 11시30분 타운 내 소향

식당에서 열린 2011년 사랑의쌀 종

합보고회에서 이성우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은 “총영사관 초청

만찬 모임을 시작으로 6차의 대표

와 실행위원회 회의를 겸한 후원금 

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5차
례 21개 지역(마이애미, 샌디에고, 

아리조나 투손, 라스베이거스 등)을 

통한 나눔 잔치를 가졌다. 이를 통해 

10,450장의 선물교환권을 지역별로 

배정하고 각 언론사의 기사보도와 

후원 보고 등을 통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희민 목사, 한기형 감독, 송정명 

목사, 최문환 장로 등 사랑의쌀 나

눔운동 관계자들은 “이번운동이 교

계뿐만 아니라 범 교포적으로 하나

가 돼 적극적으로 펼쳐져 감사하다. 

앞으로 이 운동으로 인해 교계가 바

로 세워지고 한인사회가 단결이 되

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에 모

아진 쌀 중 2,500포는 히스패닉 등 

타민족에게 나눠 민족을 초월한 나

눔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부 

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쌀을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

히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르완다 키갈리에 설립 중

인 과학영재학교 및 국제학교 건축

을 위해 24일 타운 내 JJ그랜드 호텔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교계 및 

한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김평육 대표, 그레이스최 남가주

지부장 등은 이날 “아프리카의 허브

로 급부상 중인 키갈리에 현지인들

을 위한 과학영재학교(7-12학년)와 

우간다, 케냐, 수단, 콩고 등에서 사

역하는 한인 선교사 등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1-12학년)

를 나란히 짓고 있다”면서 “국제학 교 건축을 마치는데 필요한 20만 달

러를 남가주를 중심으로 모금 중”이

라고 밝혔다. 

현재 르완다 인근에 사역중인 한

국선교사는 탄자니아에 100명 케냐

에 200여명 우간다에 100명 정도이

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이로비에 있

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그러

나 나이로비의 치안이 불안전해 선

교사들에게 근심을 가져다주고 있

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교육환경, 그

리고 치안이 안전한 르완다에 학교

가 들어서게 되면 선교사들이 마음

껏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 윌셔연

합감리교회에서 르완다 과학영재학

교 및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한아름 

선교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 음악

회를 개최한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지난 94년

부터 18년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

면서 고아원 및 유치원 설립, 대형 

복음화대회 개최, 5개국 12개 지역 

종합선교센터 건축, 빅토리아호 병

원선 건조 등의 사역을 펼쳐오고 있

다.

자세한 문의는 (213)663-3710, 

(714)337-5793, (714)447-8008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가 대표로 있는 뉴스피릿무브먼트

(New Spirit Movement, NSM) 포

럼이 2012년 1월 24일 오전 10시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개최됐다. 

NSM은 거룩한 기도운동, 거룩한 

생활운동, 거룩한 개혁운동, 거룩한 

생산운동, 거룩한 나눔 운동 등 5대 

실천강령을 중심으로 거룩성을 회

복하되, 홀리 라이프(Holy Life), 홀

리 패밀리(Holy Family), 홀리 네이

션스(Holy Nations)를 표방해 실현

하며, 홀리 월드(Holy World)를 만

들어 나가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날 열린 포럼은 창립 감사예배

를 앞두고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돼 

1부 예배는 박용덕 목사 사회, 신종

은 목사(오렌지카운티목사회 회장)

의 기도, 엄영민 목사(OC교협 회장)

의 설교로 진행됐다. 

엄 목사는 설교에서 ‘거룩은 하나

님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임을 강

조했으며, 이종은 목사(OC교협 증

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열린 2부 포럼은 NSM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 

NSM대표 박용덕 목사가 개요와 사

역비전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10만 

명 회원 확보와 영적 리더로서의 교

회와 목회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의

견을 나누었다. 특히 박 목사는 세

상을 미러(Mirror)가 아닌 윈도우

(Window)로 보면 우리의 사명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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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에 과학영재학교,국제학교 건축

“세상을 윈도우로 보면 사명이 보인다”

월드미션프론티어, 국제학교 건축비 20만 달러 소요

New Spirit Movement 포럼 및 기도회 개최

150개 기관/교회에 총 1만 여포 배부
미주사랑의쌀나눔운동 2011년 사랑의쌀 종합보고

미 현지법인 설립 본교 적극 후원
뉴욕뉴저지 한인침례교, 침신 총장일행 환영

대전침신 총장일행과 뉴욕 뉴저지 지방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뉴욕해외선교회(회장 김영환 목

사) 2012년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뉴욕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

서 열려 전임회장단을 유임시켰다.

1부 예배는 노기송 목사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 말씀 정순원 목

사, 축도 최창섭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복음을 위

하여”(딤후1:6-12)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세계의 중심도시 뉴욕에 

해외선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계선

교를 하기 위함”이라며 “복음을 위

하여 ①받은 은사를 개발하여 지속

적으로 사용하며 ②복음과 함께 고

난도 받으며 ③어떤 상황과 환경에

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2012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실천

하는 계획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2부 김영환 목사 사회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장인사, 회계보고, 총

무보고가 이어졌으며 임원선거에서 

전임 회장단을 그대로 유임키로 결

의했다. 다만 총무 회계를 맡은 지교

찬 목사가 뉴욕을 떠나는 관계로 정

순원 목사가 선임됐다. 새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환 목사 △부회장 황

영진 목사 △총무회계 정순원 목사 

△서기 박성원 목사.

1년 더 유임하게 된 김영환 회장

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회원들의 협력을 부탁했다.   

20년 전 설립된 뉴욕해외선교회

는 매년 선교지에 교회당건축을 하

고 있다. 지난해는 에콰도르(김창호 

선교사)에 3천 달러를 보내고 선교

보고를 받은 후 2천 달러를 추가 보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회원 외에 김용익 목

사, 문석호 목사, 박성원 목사, 방지

각 목사, 손한권 목사, 이규본 목사(

가나다순)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한인침례교(총회장 최창섭 목사) 

뉴욕 뉴저지 지방회원들이 모여 한

국 대전침례교신학대학교 도한호 

총장일행 방문을 축하했다. 장길선 

뉴욕지방회장 사회로 시작된 모임

은 이창선 목사 기도후 총장 인사와 

최창섭 총회장 인사가 있었다. 

도 총장은 학교 상황을 설명하면

서 “1954년 대전에서 설립 후 외형

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신학

교대학 중 일반학과를 제외한 신학

계열로는 장신대와 더불어 한국 신

학교 중 최대 성장을 이뤘다”고 밝

혔다. 침신은 현재 재학생 3천여 명

과 유치원, 사회복지관, 한국어학당, 

외국인학교 등 1천여 명을 포함 4천

여 명이 재학 재직 하고 있다. 

도 총장은 “18개 건전 신학교 중 

수도권에 캠퍼스가 없는 유일한 침

신이 이번에 동두천에 1만평 부지

를 매입해 제2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카작스

탄 등 신학교가 없는 곳에 제3, 제

4 캠퍼스 설립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 총장은 “학교가 어렵지

만 장학금은 증액하고 교직원 봉급

동결, 예산 10%삭감 등 노력하고 있

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 침신 후

원을 위해 미 현지법인(담당 이선일 

목사)을 설립했으며 뉴욕지방회가 

후원한 1천 달러를 시드머니로 남

가주에서 5백만 달러 등 후원이 활

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뉴욕지방회

에 감사를 표했다.    

최창섭 총회장은 미주총회 상임

위 안건으로 침신 후원을 제의했는

데 타교 출신들 목회자들이 적극 협

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총회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뉴욕일원 선후배 목

회자들은 본교 총장일행과 시종일

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해외선교회 김영환 회장 유임
1월 정기총회, 정순원 총무 외 임원단 모두 유임

뉴욕해외선교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1 사랑의쌀 나눔운동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갖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

르완다 키갈리 과학영재학교 및 국제학교 건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 

월드미션 프론티어 스텝진들

New Spirit Movement 포럼 및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미주총신대학교 총장 조해수 목

사가 지난 23일 향년 75세로 소천

했다. 고 조해수 목사의 입관예배는 

지난 26일 오후7시에, 발인예배는 

27일 오후1시, 하관예배는 2월 2일 

오전 11시 로즈힐스 메모리얼 팍에

서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총

회장으로 거행됐다. 경상북도 대구 

태생으로 67년 3월 경북노회에서 목

사안수를 받았다. 총신예과(총신대 

전신) 수료, 명지대(B.A), 총신대원

(M.Div, Th.M), 캘리포니아신학대

학원(D.Min, Ph.D) 등에서 학위를 

수여받았다. 충현교회 강도사를 거

쳐 부산전포교회(14년), 서울청암교

회(4년), 나성충현교회와 칼렉시코

한인교회에서 사역했다. 교수경력

은 대구신학교, 침신, 대한신학교, 서

울총신대 신대원 등에서 교수로 부

산장신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조서니 여사와 2

남2녀 6명의 손자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조해수 목사 소천

미주총신대학교 고 조해수 총장의 장례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

재도 목사)가 지난 29일 저녁 뉴저

지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

서 2012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

찬을 갖고 2012년 구호인 ‘연합하고 

서로 돕는 교협’ 방침을 확인했다. 

유재도 목사는 “창세기 족장들처

럼 이민자인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 바

란다”며 “미국은 한인들에게 기회

도 주고 어려운 문제도 준다”고 말

하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있고 고

통은 성숙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또 “미국에 온 이후 미

식축구를 즐겨 보게 됐는데 그 경기

는 팀웍이 중요하고 쿼터백의 리더

십이 있어야 하고 과감히 태클을 해

야 하며, 한 야드라도 전진해야 한

다”며 “마지막까지 땀 흘리며 최선

을 다해야 이기는 스포츠인데 이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 의식과 연합정

신을 갖고 리더를 중심으로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을 갖

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이성일 목사(서기) 인도

로, 부회장 이종해 장로 대표기도, 

뉴저지장로성가단의 특별찬양, 증

경회장 김창길 목사 설교후(“생명

을 살려내는 교회, 그리고 사랑”, 막

2:1-12) 증경회장 강세대 목사(미

국과 조국위해), 윤명호 목사(교계

와 교협을 위해) 합심 기도, 서병용 

장로(회계)의 봉헌기도, 뉴저지밀알

선교합창단 특별찬양, 총무 이상조 

목사의 광고, 증경회장 양춘길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하례는 이상조 목사 사회로 

유재도 목사의 신년사, 뉴저지사모

성가단의 축가, 뉴욕교협 증경회장 

김해종 감독, 뉴저지목사회 회장 김

정문 목사, 이현택 뉴저지한인회 회

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은 2012년도 주요행

사로 △사도바울 행적지 탐방 △7

월 호산나전도대회 △8월 청소년 

전도집회 △10월 성경암송대회 등

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예배 후 진행된 만찬 시

간에는 하청일 장로가 찬양 간증집

회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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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윈도우 교육선교대회
4/14윈도우 교육선교대회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잃어버

린 세대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

인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남수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정인수 목사, 루이스 부시 박사(알젠틴), 리카르도 루나 목사(콜

롬비아), 김종준 목사(서울 꽃동산교회), 이용규 선교사(몽골)로 

교육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장, 선교위원장, 

교육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 회비는 50달러, 등록마감은 3월 15

일까지. 등록은 www.4to14window.com에서 하면 된다.

▲문의: (678)482-9106

뉴욕병원선교회 사모 위로의 밤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2월 27일(월)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 3회 사모 위로의 밤을 갖는다. 참석대

상은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된 사모. 미자립교회 사모 등이다. 선

교회는 행사를 도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914)393-1450

제 2회 부모교실 모집 
뉴욕교협 산하 뉴욕청소년센터가 주최하는 제 2회 부모교실을 

모집한다. 1월 30일부터 6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

시까지 상담전문박사가 특별상담 한다. 회비는 120달러. 

▲문의: (718)321-1010

피아노 반주자 구함
뉴저지 한마음교회(담임 황성현 목사)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201)665-0046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은 지

난 27일 오전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에서 4월 8일 오전 6시 각 지역에서 

열리는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한 준

비모임을 가졌다. 

각 지역 준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는 27개 지역

과 각 개최 장소, 소속 교회들과 준

비위원장 명단이 발표됐다. 각 지역 

소속교회는 예년과 다소 차이가 있

으며 장소는 미확정된 교회도 다수 

있다. 

총 27개 지역에 291교회가 소속

돼 있다. 가장 많이 소속된 지역은 

베이사이드2(베이사이드장로교회) 

17개 교회이며 가장 적은 수는 브롱

스(뉴욕베델교회) 2개 교회이다. 

교협준비위원장 이풍삼 목사(한

인동산교회 담임)는 준비위원장의 

할 일은 ‘기도’ 뿐이라며 계속 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 이희선 목사는 3월 15일까

지 사회자와 기도자, 성경봉독, 설교

자, 헌금기도자, 축도자 등의 명단으

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

장 양승호 목사는 각 지역에서 모아

진 헌금은 그대로 교협으로 보내주

기를 바란다며 준비위원장들의 지

역 모임에 사용된 경비는 교협에서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전체 준비위원장 모임은 3월 

22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

게 되며 평가회는 4월 13일(금) 있

게 된다. 

각 지역 준비위원장은 다음과 같

다. 

△코로나 지역/조원태 △우드사

이드1 지역/김기호 △우드사이드

2/김일국 △써니사이드/황영진 △

엘머스트/유용진 △플러싱1/조승

수 △플러싱2/최요셉 △플러싱3/

박맹준 △플로싱4/김상태 △플러

싱5/정도영 △플러싱6/김연규 △

플러싱7/정대영 △칼리지포인트/

김희복 △프레시매도우/허윤준 △

베이사이드1/이재덕 △베이사이드

2/장규준 △리틀넥/양민석 △뉴욕

북부/최고센 △웨체스터/노성보 △

스태튼아일랜드/김명기 △맨해튼/

윤숙현 △브루클린/신상필 △브롱

스/장경혜 △롱아일랜드1/임병남 

△롱아일랜드2/김태근 △롱아일랜

드3/박마이클 △롱아일랜드4/장재

웅(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시 공립학교 내 교회 예배처 

사용이 2월 12일까지 퇴거명령을 

받은 가운데 한인유권자센터(대

표 김동찬)와 지역 정치인들이 뉴

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을 방문, 

29일 대규모 행진에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25일 뉴욕교협을 방문한 존 리우 

감사원장과 페르난도 카브레라 브

롱스 시의원은 뉴욕시의 공립학교 

내 예배처소 금지결정에 반대의사

를 밝혔다. 

리우 의원은 “공립학교는 주민

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렌

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막을 이

유가 없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또 브롱스에서 14년

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 페

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은 “뉴욕

시 교육청이 가톨릭 시설을 렌트해 

사용하고 있는데 종교기관도 교육

국 건물을 렌트 할 수 있다”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은 오

는 1월 29일(주) 오후 3시 30분 브

루클린 브릿지에서 열리는 행진에 

많은 참가를 부탁했다. 주최 측은 1

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브릿지 걷기 기도회가 상원표결

에 많은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한편 존 골든 상원의원(공화, 브

루클린)이 제출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허용하는 교육법’ 개정안

(S6087A)이 지난 24일 찬성 17, 반

대 1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의회

를 통과하면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

를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인

교회를 포함 모든 교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은 29일 행진에 적극 동

참, 오후 2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

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앞에서 모

여 교회 밴으로 출발했다. 행진할 

때 필요한 배너도 준비했다. 배너

는 “Right to Worship God! 하나

님께 예배할 권리!” 등 한국어와 영

어가 함께 있는 12개의 샘플을 이

메일로 각 교회에 발송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부르클린 브릿지를 

건너 뉴욕시청 앞으로 이동해 기도

집회를 열었으며 카브레라 의원과 

존 리우 감사원장 등의 정치권 인

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편 맨

해튼 21가 PS11 초등학교에서 예

배를 드리고 있는 뉴프론티어교회

(담임 류인현 목사) 교인들이 행진 

현장에서 공립학교 건물 내 예배 

허가를 위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이 

카브레라 시의원, 존 리우 감사원

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피켓

행진을 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 연합정신 갖고 도전하자”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유재도 회장 인사말

27개 지역 291교회 소속...기도로 준비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 모임

뉴욕시 공립교 예배처소사용 퇴거 반대

뉴욕 정치인들, 뉴욕교협 방문 협력요청

뉴욕교협을 방문한 뉴욕시 정치인들이 29일 대행진에 적극 참여를 부탁했다.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예배 첫 준비위원회 모임을 마친 참석자들

뉴욕교협 29일 행진에 적극 동참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를 마치고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에

서 네 번째가 유재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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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 한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한인단체들이 하나가 되기 시

작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

가 지난 25일 공개한 공식 시 선거

구 재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한인 타

운은 여전히 4개의 선거구로 분리

돼 각 선거구에 편입돼 있다. 이는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이 분산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가주교협, LA한인회, 한인기

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PAVA, 남

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 

등 15개 한인단체들은 27일 남가주

교협 회의실과 30일 LA한인회 대회

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3

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

다. 

선거구는 10년마다 재조정되기

에 올해 한인 타운을 포함하는 선거

구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면 한인

들은 타민족과 타 커뮤니티의 들러

리로 전락하게 되며 한인들의 권익

은 요원해지게 된다.

이 단체들은 동서로는 웨스턴부

터 버몬트까지, 남북으로는 올림픽

에서 101 프리웨이를 경계로 하는 

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서명운

동을 2월 11일까지 진행한 뒤 12일 

LA시의회와 선거구재조정위원회

(CRC)에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공청회는 지난 1월 3일 

밴나이스에서 열린 제1차 공청회에 

이어 2월 1일 오후 6시30분 윌셔이

벨극장에서, 그리고 8일 다운타운

에 위치한 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리

게 된다. 한인단체장들은 2월 1일에 

열리는 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공

청회에 한인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변영익 남가주교협회장은 “한인 

타운 선거구가 하나가 되도록 각 교

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많은 분들이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박세헌 총무는 “이번 선거구 

단일화 이슈는 단지 기독교적인 이

슈가 아닌 이민사회의 상징인 한인 

타운의 이슈이다. 또한 LA한인 타

운은 단지 한인 타운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만의 이슈가 아닌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 부동산이 있는 

자,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모든 타민

족의 이슈”라고 강조하며 “2월 1일

에 많이 나와서 한 사람당 주어진 1

분의 시간 동안 우리 의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장소인 윌셔이벨극장의 

수용인원은 1,200명이다. 그러나 더 

많은 한인들이 그곳에 모여 한인들

의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고 있

다. 특히 공청회에는 영어로 통역을 

하는 요원이 배치돼 영어를 하지 못

하는 자들도 한국말로 의사를 표현

해도 된다.

선거구 재조정위는 2월 한 달 동

안 각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말에 최종안

을 마련, 3월초 이를 시의회에 제출

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7월 전 최

종 선거구 재조정안을 확정짓는다.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 서명을 

위한 용지는 kacla.org에서 다운받

으면 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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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정기총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가 2

월 5일(주) 오후6시 타운내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714)393-1439/회장, (310)923-1064/총무

국제결혼부부 무료검진
크리스천헬스케어재단(이사장 변영익 목사)이 대구시 초청 국제결혼

부부 무료검진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국병원의 우수성을 알리

고 한국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구시에서 국

제결혼 한 부부를 초청하게 된다. 가격은 1,499달러(세금과 1박2일 여

행포함)참가를 원하는 자들은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발날짜는 

3월 19일(월)이다. 

▲문의: (213)384-3200, (213)384-3210

오레곤한인교회장로회 임시총회
오레곤한인교회장로회(회장 한영수 장로) 임시총회가 2월 5일(주) 오

후 6시(5시부터 식사 시작) 포트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오광석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971)227-9299

MK(Missionary’s Kid·선교사 자

녀) 5명으로 구성된 밴드 리빙캔바

스(Living Canvas)가 27일 오후 6

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Living Canvas Album 

Release Night’이라는 주제로 자신

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담

은 첫 음반을 기념하는 특별 찬양

집회를 개최했다.

일본, 온두라스, 헝가리, 루마니

아 등에서 성장하다가 현재는 미

국에 거주하고 있는 샘 김, 데이빗

김 형제와 이준일 형제, 신상원·신

요한 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리빙캔

바스는 대학에서 전자기타 및 리코

딩 아트, 기타, 바이올린, 키보드 및 

작곡 등을 전공한 4명과 오랫동안 

드럼을 연주해 온 1명으로 구성됐

다. 이날 집회에서는 ‘Get up Get 

up’, ‘Jesus Blood’, ‘주님의 사랑’, 

‘Home’, ‘Mission Song’ 등을 불렀

다. 

이날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본문

으로 설교한 김한요 목사는 “리빙

캔바스의 음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

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은 듯 하

다. 이 음반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

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루

만져지길 바란다. 이 음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음반구입 문의는 livingcanvas-

worship@gmail.com, (434)229-

828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연주한다
MK로 구성된 ‘리빙 캔바스’ 특별 찬양집회

한인‘목소리 내기’교계도 합세
교계⋅단체,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 전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

성삼)이 주관한 제10회 창작 성가의 

밤이 지난 29일 오후 6시 영생장로

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성황리

에 열렸다.

백경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

날 성가의 밤은 한인기독합창단(지

휘: 백경환 목사, 반주: 이지은), 캘

리포니아 매스터코랄(지휘: 김원재, 

반주: 김효정), 한아름선교합창단(

지휘: 이경호 목사, 반주: 이혜경), 

CALA&Choraleum(지휘: 이경원, 

반주: 오현희), 아이노스여성중창단

(지휘: 김혜정, 반주: 백혜란), 숭실

OB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 반주: 

김유경) 등이 출연해 미주한인기독

문인협회와 작곡가들이 만든 아름

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특히 각 합창단들이 한 곡씩 부를 

때마다 지휘자가 곡명과 작사 작곡

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성

가의 밤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를 연합합창으로 부른 후 김혜성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황성삼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작

성가 분야의 불모지였던 남가주 교

회음악계에 ‘창작성가의 밤’이 씨앗

이 돼 해마다 소중한 결실을 거둬들

이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작성가

의 밤을 통해 발표되는 성가곡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곡은 △그길(전정

숙 작시, 김유신 작곡) △시온의 영

광(T. Hastings 작사, 윤민제 편곡) 

△기도동산(원희천 작사, 박계령 작

곡) △시편23편(권길상 작곡) △여

호와 만군의 주여(남정숙 작사, 이

혜경 작곡) △여정에 오르며(최선호 

작시, 지성심 작곡)를 비롯해 총 18

곡을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감사 찬양도구로 쓰임 받도록
제10회 창작성가의 밤 성황, 총18곡 발표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개최된 리빙 캔바스 특별 찬양집회

제10회 창작 성가의 밤을 마치고 작사 작곡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 1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LA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변영익 남가주교협회장이 발언

하고 있다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한국 소중

한사람들 일터 오픈감사예배가 30

일 정오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윤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수철 목사는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역할 

수 있었다. 미국 외에 한국과 멕시

코, 북한, 미얀마, 아이티 등에 소중

한사람들 사역을 확장해 사역하게 

됐다. 이는 하나님께서 힘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노숙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

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

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앞으

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사역,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김범웅 목사(사무총장)의 사회

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홍순헌 장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가 기

도를 했으며 소중한사람들 10주년 

사역 동영상 소개, 김수철 목사 인

사말,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

면’(막9:3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를 했으며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

회장)와 김일량 장로(한국장로회총

연합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최순식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어 나성순

복음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선

한목자장로교회, 사랑의빛선교교

회, 주님의영광교회 등에 감사의 글

이 담긴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이기홍 목사(고문)

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창립10주년 및 한국 일터 오픈 감사예배

소중한사람들 6개 지역사역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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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

는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움

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독 대학

생들도 이에 합류했다. 

경기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신대 등 30개 대학 기독학생 300

여명은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

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우롱한 서

울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양심

이 썩어버린 집단으로 인해 이 나라

의 교육계와 법조계가 세계적인 웃

음거리가 되어버렸다”면서 “이 땅

의 정의와 공의 또한 깊은 수렁 속

으로 그 자취를 감춰 버렸다”고 밝

혔다. 

선언서는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이 나라의 부패 교육감과 부정 판사

에 대해 청년들의 이름으로 명령한

다”면서 “당장 자신들의 죄과에 합

당한 대가를 받고 서울 교육계 수장

직과 판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

했다. 

학생들은 이어 “살아있는 청년들

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그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

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항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학생들은 이날 출근하던 곽 교육

감을 향해 “학생인권조례를 대부분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 공포했다” “곽 교육감은 동성

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서를 발표

하면서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대 기

독학생연합 강철민(27·분당구미교

회) 대표는 “체벌금지, 집회자유 보

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교육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또 “곽 교육감이 유죄판

결을 받고도 교육감직에 복귀해 반

인권적이고 망국적인 학생인권조례

를 공포하고 강행하려는 행보는 이

제 기성세대 뿐아니라 진보적인 대

학생들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들 기독학생은 앞으로 곽 교육

감과 곽 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판

사 사퇴촉구 서명운동을 각 대학별

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 밝은인터

넷,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

회 등 교계 및 231개 시민단체 회

원 500여명도 이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

을 벌였다. 또 오후에는 서울 서초

동 중앙지법 앞에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김 판사 규탄집회를 

가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차

기 대표회장 선거가 홍재철(부천 

경서교회)목사 단독 입후보로 치러

지게 됐다. 

한기총은 30일 오후5시 제18대 

대표회장 추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의 추천으로 입후보한 홍재철 

목사 외에 추가 입후보한 인사가 없

다고 밝혔다. 

홍 목사의 단독 입후보는 예장 통

합과 대신, 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

회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

위원회’ 소속 21개 교단, 단체들이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

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

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기총 대

표회장 선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다”며 “차기 대표회장 후보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이들 교단, 단체들은 한기총 

현 지도부가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

기와 회기를 차기 대표회장 선출 때

까지 연장해 놓았지만 정관 규정상 

총회 속회가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2월 14일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

기가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에 본

격적으로 한기총 정상화 행보를 걷

는다는 복안이다. 박종언 대변인은 

“7·7 특별 총회의 개혁 정신에 따라 

차기 대표회장의 후보는 예장 통합

과 합동을 제외한 중소형 교단인 (

나)군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들은 길 대표회장의 임기가 끝

나면 명예회장만이 임원으로 남기 

때문에 명예회장과 각 교단 총회장

을 초청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계

획이다. 길 대표회장 임기 이후에는 

사실상 공백기가 예상됨에 따라 법

원에 2월 14일 정기총회 속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임시의장 선

임을 요청해 적법한 절차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기총 지도부는 지난 19

일 정기총회에서 회기와 회무 연장

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독 입

후보한 홍 목사도 예장 합동의 정상

적인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쳤다고 판

단하고 있다. 

홍 목사는 이날 전화 통화를 통

해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투표를 

통해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되고 

싶다”며 한기총이 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했다. 홍 목사는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다면 겸손한 마

음으로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섬기

겠다”고 말했다. 

길 대표회장은 “한기총 지도부의 

이번 속회 결정은 법조인 10여명의 

자문을 거쳤으며 모두 적법한 것”

이라며 “대의원들은 새 대표회장 

선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

와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2월 14

일 오전 11시 서울 서원동 왕성교

회(길자연 목사)에서 대의원의 투

표로 결정된다.

목회자 연합체인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은 최근 임원회를 

갖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

독교 공약 100선(選)’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독교 공약 100선’ 선정에는 최

석원(오산평화교회) 목사와 주대준

(카이스트) 박명수(서울신학대) 양

혁승(연세대) 김승욱(중앙대) 교수, 

양인평(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병철(고려대) 총장 등 정·재계 및 

교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

들은 다음 달 중 ‘기독교 공약 정책

기획단’을 구성,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총선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포럼 측이 밝힌 기독교 공약은 동

성애와 사형제, 안락사, 학생인권조

례, 수쿠크법, 안티 기독교, 북한 주

민의 인권, 종교편향, 역사교과서 기

독교 관련 내용 개정, 교회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 종교문화 지원 예산, 

종교인 과세, 낙태, 탈북자, 이산가

족, 공교육 회복, 종교단체의 교육·

복지·환경 문제 등이다. 

정성진 대표는 “총선과 대선 후보

에게 100가지의 기독교 공약을 제

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기독교 정책을 펼칠 것인지 물을 계

획”이라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초를 제공하는 기독교 정책 수립

은 물론,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

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는 후보들의 공약에 영향

력을 미치지 못하고 기도해주는 역

할에 그쳤다”며 “이젠 들러리만 설 

수 없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하

는 후보와 당에게 표를 던지고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션라이프] “목사도 집에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돼 불을 꺼야합니

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구하기 위해선 교

회도 소방대원이 돼야 합니다. 4월 

총선에서 확고한 기독교 정체성을 

지닌 국회의원을 반드시 진출시킵

시다.” 나라와교회를바로세우기위

한 국민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부흥

선교단체총연합, ㈔기독교지도자협

의회는 27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

서 대규모 기도성회를 개최하고 교

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는 목회자와 부흥

사 1만여명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국

가정체성 회복을 놓고 간구했다. 

기도대성회에는 이만신(중앙성결

교회 원로) 오관석(중앙침례교회 원

로) 피종진(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서기행(대성교회 원로) 최병두(상

신교회 원로) 나겸일(주안장로교회 

원로) 목사 등 각 교단을 대표하는 

원로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충진(서울 은석교회) 목사의 사

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

선 오관석 목사는 “한국교회는 담대

한 자세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포

용하며, 과거의 잘못은 묻고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밟아야 한다”면

서 “흑암의 권세가 창궐하는 세상

에서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선 모세의 지도력

과 솔로몬의 지혜, 에스겔의 기도의 

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올해 한국사회에 희망과 형통을 제

시하기 위해선 1200만 기독교인, 5

만 교회, 10만 교역자에 성령의 불

이 떨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자”고 말

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사회

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체적 위

기에 놓였고 한국교회엔 안티 기독

교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

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간

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고 독려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

지)의 신도수가 최근 3년간 47%가

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교회

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특히 신

천지는 올해 포교 목표를 지난해 신

도수의 갑절수준으로 잡고 다양한 

위장 단체와 포교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와 신

천지대책전국연합은 26일 기자회

견을 열고 2011년 기준으로 신천

지 신도 수가 8만5513명이라고 밝

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09년 

5만8055명이던 신천지 신도 수는 

2010년 7만122명으로 20% 증가했

고, 2011년엔 전년 대비 17% 늘었

다. 신천지는 올해 목표 신도수를 

15만3702명으로 잡고 있다. 한 해 

동안 6만8000명 이상 더 포교하겠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 교육강사로 활

동하다 지난해 12월 탈퇴한 지명한

(33)씨는 “신천지가 최근 공개적인 

포교 전략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

지만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

밀하게 조작하고 숨기는 포교전략

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지씨는 “신천지는 또 안티 기독

교 세력과 전략적 제휴를 하며 포

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M단체

라는 유령봉사단체와 C일보라는 위

장언론사, 위장 교회와 문화센터, 위

장 기도원, 대학가 위장 동아리 등

을 통해 포교에 나서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1년 입교해 7년간 교육

강사로 일하다 탈퇴하게 된 것은 진

리라고 주장하는 교리를 수시로 바

꾸는 데다 신천지 교역자들이 성적

으로 타락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모

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14만

4000명을 다 채워야 눈물도 아픔

도 죽음도 없는 신천지가 도래한다

지만 숫자를 다 채운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 총회에서 고위 교육 간부

로 지내다 2007년 탈퇴해 한국기독

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신현욱 씨는 “이만희 총회장이 

1980년부터 오늘까지 30여년을 거

짓과 헛된 속임으로 하나님과 성경

을 이용해 종교사기 행각을 계속하

고 있다”면서 “사이비 선배 교주들

로부터 배운 교리를 짜깁기해 만든 

14만4000명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은 이혼, 학업중단, 가출, 직장사직 

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

다”고 규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전용태)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시

도와 각 시군의 사회지표를 담은 ‘

시군(市郡) 사회현황’(사진)을 발간

했다. 

책자에는 시도군의 하루 평균 출

생률, 사망, 혼인, 이혼, 교통·범죄·

화재·의료사고 발생, 자살률, 생활

폐기물, 전력사용량 등 한 도시의 

건강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

계 자료가 담겨 있다. 특히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한 연

령대별 종교인구를 수록, 전도전략

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 총재 김인중(안산동산

교회)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깨끗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보기도운

동, 전도운동, 사회적 책임을 감당

하는 운동”이라며 “발간한 책자의 

통계를 참조해 각 시군마다 1년에

서 3년, 혹은 5년 목표를 정하고 체

계적인 성시화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동총재 전용태(법무법인 로고

스 고문변호사) 장로는 “1972년 7

월, 춘천에서 고 김준곤(한국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목사의 주도로 개

최한 ‘춘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통해 이 운동이 시작됐다”며 “국내 

성시화운동이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보다 구체적인 성

시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책자

에 수록된 범죄발생, 이혼, 교통사

고 등의 통계를 놓고 함께 기도하

고 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

개했으면 한다”며 “한국교회가 관

련 단체와 협력해 깨끗하고 범죄 없

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

자”고 제안했다. 이어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운동을 할 것과 10대, 20

대 전도 전략을 세울 것을 한국교회

에 당부했다.

성시화운동본부‘전국 시·군 사회현황’발간

교회와 나라위한 기도대성회

‘신천지’공격적 포교, 특별주의 요청

목회자와 부흥사 1만여 명 참석

3년새 47% 증가 8만5513명, 올 목표 15만3702명

차기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단독입후보
한기총-비대위 이견 팽팽...정상화 산넘어 산

“대한민국 정의 죽인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30개 대 기독 대학생 300여명 시국선언 기자회견

총선·대선 후보‘기독교 공약 100선’으로 검증
미래목회포럼, 각계인사 참여 기획단 2월 구성

창립 40돌기념 연령대별 종교인구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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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의료용

이라면 적그리스도의 표는 아닙

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시간이 남았으므로 너무 서

둘러 결론내리지 말고 좀 더 돌아

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성령의 인침받아 이미 하나

님의 소유가 된 구원받은 성도에

게 마귀가 자기 인을 칠 수 없다.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

어 믿은 성도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

국갈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의 인

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엡

1:13-14).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

은 인을 치고 계시며 장차 14만 4

천 즉 문자적 수가 아니라 구원받

은 총수가 될 때까지 인치고 계십

니다. 마귀도 성령님을 흉내 내어 

인을 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

를 믿고 경배하는 자에게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계

14:1절의 말씀처럼 그 이마에 어

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을 쓴 것이 있는 성령님의 인침 받

은 자들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하나

님의 피조물인 마귀가 빼앗을 수

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

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

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

로 마귀는 성령님의 인을 받지 않

은 자만 건드릴 수 있고 인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9:4).

4. 어쨌든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든 아니든 기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베리칩 시술하는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헌법소원으로 계류 중

에 있어 이것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고 2012년 중순에 최종판결이 

나기에 이 법이 위헌판결이 나도

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리

칩을 받으라고 하면 가능하면 받

지 말고 시간을 끌면서 계13장과 

같은 상황이 오는지 조심스럽게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샬 롬(Shalom!) 2012년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와 함께 사랑의 후원

으로 함께 하여 주신 교회와 선교

회원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

혜와 축복이 풍성 하옵길 기원하

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이러

한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는 건강

한 가운데 주어진 사역 속에서 기

쁨을 누리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

었으며, 또한 감사한 일들이 많았

었습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아름

다운 성장의 모습의 나타나며 주

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볼 때 얼

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가

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일들도 많

이 있었습니다. 

미전도 부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과 개발사역도 활발하게 진행

되어 교회 2곳, 우물개발 4곳, 학

교 2곳, 의료원 1곳들이 진행되어 

완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

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가뭄으로 

식량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식량지원을 통해 그들

의 아픔을 덜어주는 식량지원 사

역도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사탄

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올로로필교회 헌당식 연기 

지난해 11월 26일 예정되었던 올

로로필교회 헌당식을 갖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소 우기철 계절인 

관계로 헌당식 일주일 전부터 폭

우가 내려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

에 헌당식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

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는 6월이나 

7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우물개발사역

지난해에는 예수님의 샘물파기 프

로젝트를 통해서 총 5곳의 우물개

발이 진행되어 3곳이 완공 되었으

며, 나머지 2곳은 금년 2-3월경에 

완공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복음개

발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교회와 

후원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노니교회 세례식 

지난 11월 27일 나록 오시노니교

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 가

운데서 1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

다. 이제 시작한 이들의 믿음의 행

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

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카지아도교회 건축 완공

카지아도교회가 이제 곧 완

공되어 봉헌될 예정입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2년이 

넘는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

지만 카지아도 맛사이 지역의 중

심교회로 자리를 잡고 지역 복음

화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

히 이 교회 담임목회자로 그동안 

나록 신학교에서 공부한 데이빗 

전도사가 금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

습니다.

올로로필 초등학교 건축 진행

그동안 재정적 문제로 인해 중단

되었던 올로로필 초등학교 건축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건물이 

완공되면 그동안 20Km 이상을 걸

어 다녔던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CE 임현수 회장님과 김 영 증

경회장님께서 마음고생하시며 기

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심에 

다시 진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문요야야 부족 식량지원사역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부

족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부족 가

운데 저희들의 미전도 부족 사역

지 중의 하나인 문요야야 부족 사

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자 식량지원 사역을 지난해 12월 

7일 행하였습니다. 약 300가정에

게 서바이불 킷트(구호물품)를 전

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여러분들

의 기도와 함께 사역하는 강인중, 

전선환 선교사 드림

이메일:missionkenya@gmail.

com

스트레스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

을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질

병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질병이

다.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균형

을 잃었다는 것이다. 멤버케어를 

위해 선교사들을 상담하게 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해나가

면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

며 탈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

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역해 온 

선교사들이나, 선교활동이 매우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된 선교

지에서 수년간 사역을 지속해 온 

선교사일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가 쌓여 탈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접하게 된다. 

장기 선교사일 경우 사역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고 사역을 중도 포

기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을 상실했다거나, 선교 대상

자들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던 내재된 갈등

들과 많은 스트레스들이 축적되

어 온 결과 때문인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란 일종의 균형을 잃

은 불안이다. 불안은 삶의 압박

에서 유발된 자극으로서, 대부분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감

정인 것으로 밝혀졌다(브루스 리

치필드, 164). 따라서 스트레스

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탈진에 빠

지게 되고 급기야 질병을 유발하

게 된다.

1. 선교사의 스트레스 요인과 증

상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의미 있

는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 및 내

적 자극으로 불안이나 긴장과 같

은 감정을 야기하고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생리적 반응을 불러일

으킨다. 

스트레스 인자(stressor)가 모두 

부정적인 생활사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이혼, 실직

과 같은 부정적 요인 뿐만 아니

라 결혼, 승진도 스트레스 요인

이 되며 때로는 적절한 스트레

스가 생활에 활력을 주거나 생

산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

도 한다. 

스트레스 상황은 뇌를 자극하는

데 뇌의 변연계(limbic system)

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

게 하고 시상(thalamus)은 들어

오는 메시지를 적절히 처리한다. 

또 시상하부(hypothalamus)를 

통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활성이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노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신체에서는 신진대사가 활

발해져서 호흡이 증가 하고 맥박

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되며 근

육이 긴장되고 세어지는 등의 변

화가 일어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문화충격이란 어릴 때부터 배워

온 모든 문화적 틀과 지침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할 때 경험

하는 방향 감각의 상실을 말한

다. 삶을 영위하던 모든 기준들

이 허물어질 때 혼동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는 더더

구나 알 수가 없다. 문화충격은 

새로운 문화권에 깊숙이 들어가

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다. 장기 선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될 때에 심

각한 정서장애 및 신체장애를 호

소하게 된다.

선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선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스트레

스 요인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먼저 문화적(Cultural)충격을 들 

수 있다.  

문화 충격은 언어, 문화, 관습, 기

후, 환경 그리고 생활습관 등이 

다른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충격을 말하며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일

반적으로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

권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불능이다. 이방인으

로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관

계를 맺는 주된 수단을 잃어버

린 것이다. 

언어 충격은 사람들을 악순환 가

운데 몰아넣게 한다.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보일 수 있는 예민하

고 경직된 반응에 대해서는 선교

사 본인도 가족과 동료들도 수용

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갖도록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상생활과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새

로운 환경에서는 아주 단순한 일

조차도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

다. 종종 예기치 않은 잠재적인 

충격적 사건들로 느끼는 위기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개인적인 

갈등, 즉 역사적 갈등도 스트레

스를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교사의 삶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맺어진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생겨나게 마

련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

게 되는 스트레스는 대체로 사역

자들 간의 갈등, 현지인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지는 스트

레스는 차이가 있다. 표면에 나

타나지는 않지만 보다 심각한 차

이는 사람들 간에 관계를 형성하

는 방법과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왜

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세

상을 보고 있지만 각기 다른 문

화적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인식하

기 때문이다.

또는 직업적(Occupational), 조

직적(Organizational)인 부분에

서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사역을 

유지할 자원들, 즉 재정, 주택, 목

회적, 기술적 도움, 후원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서도 강한 스트레

스를 유발한다. 이외에도 신체적

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겪

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

에게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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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냐 선교지 편지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화충격은 큰 스트레스나 탈진 초래

잠재적 충격적 사건, 개인의 역사적 갈등, 인간관계 등

황희숙 박사
(글로벌맴버케어센터 대표)

탈진과 스트레스 (3)
- 선교사를 대상으로

신앙상담 ??
?

?
?



DOMA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

소들    

우선 크게는 오바마 행정부

(Obama Administration)라고 할 

수 있겠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뿐 아니라 아래 썼듯이 전 세계에 

동성애자 옹호론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24일 워싱턴 신

문에서는 “미국 역사상으로 처

음으로 미국 대통령(오바마)

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

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했

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

부는 2011년 2월 23일에 법무장관

인 에릭 홀더(Eric Holder)를 통해 

언급하기를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포용할 수 없는 DOMA 헌법 3항은 

헌법으로서의 해당 표준을 충족하

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오바마는 올해 6월 29일에는 

“LGBT PRIDE MONTH”라고 해

서 “동성애를 응원/지지 하는 달”

을  백악관에서 가지기까지 했다. 

지난 12월 20일에는 오바마 행정

권과 힐러리 클린턴이 함께 동성

애자들에게 동등한 결혼권리를 주

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발표

하며 현재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도 속히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을 촉구했다. 힐러리

는 Human Rights와 Civil Rights

라는 이름아래 DOMA 조항 3항은 

헌법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현

재 미국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경제문제와 직업을 더 만드는 것

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미 많은 법

정 과정을 통과하여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에 의하여 헌법까지 된 

DOMA를 REPEAL(반대운동)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잘

못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DOMA를 위해 직접 싸우는 사

람들은?

3월 4일 오하이오 공화당의 존 

보헤너(John Boehner)는 DOMA

와 같은 헌법에 대한 것은 대통령

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헌

법은 나라의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

고, 오바마 대통령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난과 직업난 해소를 

위해 뛰어줄 때이지 동성애를 보

호하고 지지하는 법안인 RMFA에 

대통령이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지난 7월 13일에는 

존 보헤너가 DOMA를 보호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들여 법률사무

소를 고용하겠다고 한 보도내용에 

반대파인 Citizens for Responsi-

bility & Ethics in Washington: 

CREW가 공식적으로 항의 편지

를 썼다가 이기지 못하고 후퇴했

었다. John Boehner을 위해 기도

해주세요.    

참고로, 현재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돼 결혼 라이센스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주(State)들은 다음과 

같다. 

M a s s a c h u s e t t s ( 2 0 0 4 ) , 

Connecticut(2008),  Iowa(2009),  

Vermont (2009), District 

of Columbia(2010), New 

Hampshire(2010), California ** 

(Prop8때문에 정지/Pending 중) 

긴급: 아래의 회사들이 11월에 

정부에 DOMA를 없애라는 편지를 

썼다. LGBT(동성애/성전환자)들

은 이 회사들에서만 구매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DOMA를 지원

하는 회사, 호텔 등에는 불매운동

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는 DOMA

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들이다. DOMA를 반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여

러분의 현명한 V.T.T.를 바란다. 

반대파가 추구하고 있는 법안

인 RFMA란?   

RFMA(Respect for Marriage 

Act)라는 법안(H.R. 1116)은 2009

년 9월15일에 U.S. Representa-

tives인 Jerrold Nadler에 의하여 

법정에 올려졌고, 다시 2011년 3

월16일에 Jerrold Nadler와 Cali-

fornia 의 상원인(Senate) Dianne 

Feinstein에 의하여 법원에 상정

됐다.   

이들이 DOMA를 반대하는 이

유는 바로 조항 3항에 있는 “배

우자”(Spouse)와 “결혼”에 대

한 “정의”(definition)때문이다. 

DOMA에 의한 “배우자”는 “반대 

성”(opposite sex)을 가진 자여

야 하며 “결혼”에 대한 정의는 오

직 “남녀만의””것으로 헌법에 정

했기 때문에 RFMA는 이런 남.녀 

배우자만을 정통결혼이라고 주장

하는 DOMA헌법을 밀어내고 누구

나 배우자(동성포함)가 될 수 있다

는 RFMA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다. 현재 RFMA는 여섯 단계의 법

정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에서 2

번째 단계에 와있다. 이 법안(Bill, 

H.R. 1116)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

들은 135명이 되고, 그들은 모두 

민주당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19일 자신

이 RFMA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함

으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

통령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

헌이라고 하여 사회를 놀라게 했

다.       

이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

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

으로 계속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

란다. 위 내용의 자료 및 자세한 설

명과 더 많은 뉴스들은 tvnext.org

로 가시면 볼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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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김 사모 
(Christian Coalition 설립자)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아는 게 힘!(2)

 

매일가정예배 

24절부터 주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

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

셨나니”(고전3:6)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속

에 심긴 주님의 좋은 씨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사5:2)라고 한 것처럼 그

리스도 안에서 발아한 성도라는 씨를 하나님은 이 세상

에 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성도들은 지닌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

할 수 없는 극상품 씨앗인 셈입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1:11). 이 땅에 좋은 씨

로 뿌려진 성도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풍성

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맺는 씨앗 (마13:24-31)월

32절은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 큰 나무가 돼 많은 새

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

와 교회의 성장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씨중에 가장 작

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면 큰 것은 약 3미터나 되

고 온갖 새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것이 

현재 전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수억 명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살

아 움직이는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

람이 있다면 비정상입니다. 무언가 그릇된 신앙의 병

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

씀과 기도로 병명을 찾아내시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

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더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

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의 성장 (마13:32-43)화

44절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집안

의 귀중한 보물들을 넣고 자기 땅에 숨겨놓는 예가 있

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땅 주인도 바뀌면 그 보물은 그저 땅 

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

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소작농민이 밭을 일구

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전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 보

화까지 차지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농부가 보화를 발

견했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다른 사람들도 경

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 농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숨겨진 천국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을 지

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의 얼굴

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

느니라”(고후4:6). 

보화를 발견한 농부 (마13:44-46)수

47-50절은 소위 ‘그물 비유’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다나 강에 아주 넓은 그

물을 설치한 후 배가 그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고기

를 잡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목적한 물고기 외에 다

른 잡고기도 걸려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

해 수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으시는 섭리를 펴십니다

(마22:9). 천국의 현관은 이 그물처럼 아주 넓으나 그 

문은 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

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마7:14)고 말씀하십니

다.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당 건물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

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에 주께로부터 “내가 너

를 모른다”(마7:23)고 선고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무

사 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

빌2:12) 돼야겠습니다. 

그물 비유 (마13:47-52)목

53, 54절은 주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제자들에게 모두 깨닫게 하신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계속된 

사역에서 오는 피로도 풀고 가족들의 걱정도 해결해주

고 복음을 전할 겸 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

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며 메시야

되심에 대해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수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

니다(55절). 그들에게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으로 들렸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

느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

님이라는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그분의 교훈을 절대적

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의 말씀 (마13:53-58)금

1절과 2절,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그리스도에 대

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

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 커다란 죄의식

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 악인과 사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아 계시다는 사실과 반드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가

운데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떨면서도 회

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니

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

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

인도 회개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고

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

게 쌓는도다”(롬2:5).

죄에서 돌이키라 (마14:1-12)토

권영국 목사(LA대흥교회)

ABT Associates

*Aetna, Inc.

Akamai Technologies, Inc.

Alere Inc.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

tion

Biogen Idec, Inc.

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 Inc.

Boston Community Capital, Inc.

Boston Medical Center Corp.

Bright Horizons Children’s Centers 

LLC

Calvert Investments, Inc.

*CBS Corporation

The Chubb Corporation

Communispace Corp.

Constellation Energy Group, Inc.

Diageo North America, Inc.

Eastern Bank Corp.

Exelon Corp.

Fit Corp Healthcare Centers, Inc.

Gammelgarden, LLC

*Google Inc.

Integrated Archive Systems, Inc.

Kimpton Hotel & Restaurant 

Group,LLC

Levi Strauss & Co.

Loring, Wolcott & Coolidge 

Trust,LLC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

anceCo.

Massachusetts Envelope 

Company,Inc.

Massachusetts Financial Ser-

vicesCompany

*Microsoft Corp.

National Grid USA, Inc.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

New England Cryogenic Center, Inc.

*NIKE, Inc.

The Ogilvy Group, Inc.

Onyx Pharmaceuticals, Inc.

Partners HealthCare System, Inc.

Reproductive Science Center of Ne-

wEngland

Skyworks Solutions, Inc.

*Starbucks Corp.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Stonyfield Farm, Inc.

Sun Life Financial(U.S.) Services 

Co., Inc.

*Time Warner Cable, Inc.

Trillium Asset Management Corp.

W/S Development Associates LLC

*Xerox Corp.

Zipcar, Inc.

Law and professional firms:

Burns & Levinson LLP

Edwards Wildman Palmer LLP

Foley Hoag LLP

Goodwin Proctor LLP

Goulston& Storrs, P.C.

McCarter & English LLP

Nixon Peabody LLP

Parthenon Group LLC

Ropes & Gray LLP

Salera Consulting

Seyfarth Shaw LLP

DOMA[정상적인 결혼보호법]에 적극 반대하는 회사들:

참고: DOMA에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인 “REPEAL” 또는 “SUPPORT 

RFMA”들을 내놓은 정치인들: Governors Deval Patrick of Massachusetts, 

Andrew Cuomo of New York, Jerry Brown of California.

참고: DOMA 헌법을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편지를 쓴 70개의 Attorney Office 

및 회사들. 알파벳 순. 잘 알려진 곳은 [*]으로 처리함, 또한 같은 회사지만 입

장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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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한글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 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한국에서 만납시다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  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 27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황의영 목사
• SBM,대표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이정현 목사
• 나성서부교회

천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장영춘 목사
•본지 발행인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김홍도 목사
• 금란교회 동사
• 주강사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숙 소 워커힐 호텔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송용걸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 참석대상	 1)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  록  금
	 목사 . 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  락  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출발)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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